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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WT O 출범이후에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자국기업들의 수출확
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수출확대가
매우 급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지원제도의 운영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

율적인 수출지원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은 범부처차원의 무역진흥조정위원회(T PCC)를 통해 수출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으며, 외국시장 개방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통상
정책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평가되었다. 특히 상무관 및 해외 주재원들을 통
한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거래알선 업무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하

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한 정보수집부터 거래알선까지 업계의 이용도와 만족
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자국 기업들의 국제 전시회 참가를 적극적으
로 지원하기 위해 전시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로 인해 관세환급 및 수출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대부분의 나

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해 수출기업들에게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며, 독일 및 프랑
스에서는 정부에서 민간은행에 위탁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수출액대비 5.4%나 지원하여 가장 많은 수출금융지원국가로
조사된 반면, 영국은 정부차원의 특별한 금융지원제도는 없으나 민간은행
에서 매우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OCED 가이드
라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보험은 일본과 프랑스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
나다 업체들은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 이외에는 별도로 수출보험을 이용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경우 ANVAR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외국의 규격 및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각종 규격과 인증 등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일본도 각종 기술정
보기관을 두고 외국의 기술 및 규격정보를 조사대행해주고 있다. 반면, 대
만은 대업계 해외시장개척 교육을 가장 잘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민간단체



의 활발한 활동과 정부와의 협력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상 GDP대비 수출의존도가 27%로 다른나라보다 높지만 국
민 1인당 수출액은 $3,300으로 독일 및 캐나다의 절반수준임에 따라 우리
나라 기업들의 수출마인드화가 아직 낮아 정부차원의 수출지원제도가 강화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제도를 조정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부처별 중복지원을 예방함으로써 수출지원제도가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기구의 도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며, 수출
기반 조성을 통해 업계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WT O 체제하에서 각국의 수출지원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
다는 수출인프라 확충과 전략적이고도 고도의 수출지원정책이 필요하며,
IMF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업계의 수출경쟁력을 단기간에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무공에서는 종합적인 수출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데, 먼저 무역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으로는 전략적 국별진출계획 수립,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및 인프라 구축,
중앙부처간 협의회 확대, 대사주관의 회의개최 정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업계에 홍보하고 간소화시켜 업계의 이용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
지역별 공동진출 계획수립, 상호 인사교류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무역진흥 수단의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현재

KOT RA 해외공관을 확대하고 개별기업이 국제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에
금융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며, 지방정부차원의 무역진흥활동을 강화하고 지
방정부간에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및 상호 정보교환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수출지원활동은 WT O와 OECD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에 위
배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수출금융지원에 있어서 무역금융을 점차 폐
지하고 대신 무역어음과 수출보증을 확대해야 한다. 수출입은행의 재정자



금비율을 80%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을 확대하고, 수출보
험운용기금의 확충과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관세환급제도를 단순화시키고, WT O에 부응하는 세
제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외국의 각종 규격, 검사, 등록업무를 지원하
고 이러한 기술지원이 많은 기업들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이 필

요하다.

한편, 이상과 같은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는 어느 특정기업이나 산업지원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며,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투명하고도 일관성있는 정책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부처간 협력이 사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Ⅰ. WT O 체제하에서의 수출지원제도

각국의 수출지원제도의 한계로서 먼저 현 WT O체제하에서의 수출금지 보
조금과 상계조치 보조금, 수출허용보조금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WT O에서는 수출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UR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WT O는 각국의 보조금 지급이 공정무
역에 위배되지 않도록 일반공산품과 농산물을 구분하여 수출허용보조금과

금지보조금, 상계조치 보조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특히 수출보조금에 대
해서는 별도의 예시를 들어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WT O에서는 정부의 보조금지급이 회원국들의 이익을 상쇄시키는 무역
왜곡행위로 보고 보조금에 대한 정의를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정적공헌(financial contribution) 또는 가격(소득)지지(price or income
support)가 있어야 하며, 이로인해 국내산업 및 업계에 혜택(상업적 조건과
의 차이)이 있어야 하며, 법적 또는 사실상 어느 일정한 기업 또는 산업에
지원하는 특정성이 있는 상품무역에 대해 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의 재정적 공헌에는 직접적 자금이전(무상지원, 지분참여 등),
잠재적 자금이전(대출보증), 세금포기 또는 감면, 일반사회간접자본이 아닌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구매 등이 포함되며, 선진국은 이러한 보조금을
97년, 개도국은 2002년까지 철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피해당사국은 실질적인(material) 피해를 증명함으로서 상계관세
부과를 통한 일방적 통제와 WT 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이러한 보조금의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데 97년 10월현재 상계관세법을 국내에 규정하고 있
는 나라는 64개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수출금지 보조금

WT O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크게 수출보조금과 수입대체 보조금으
로 분류될 수 있는데, 수출보조금은 수출성과에 비례하여 기업을 지원하는

- 5 -



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각종 보조금으로서 부록 1에 12가지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수입
대체보조금은 수입품 대신에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내보조금으로

WT O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수출금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피해당사국은 국내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 그 존재자체만으로 상계관세 및 WT O를 통해
제제를 가할 수 있으며, 수입대체 보조금의 경우 개도국은 1999년까지 철
폐하여야 한다.

< WT O에서 규정하는 금지보조금>

① 수출성과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② 수출장려금을 포함, 외화보유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관행
③ 수출품 선적과 관련, 국내선적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국내
수송 및 운임
④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품, 국내제품 또는 서비스를 내수용품 생산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⑤ 수출과 관련하여 산업 또는 기업이 지불해야 할 직접세, 사회보장부담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면제, 환급, 유예
⑥ 수출관련 직접세 과세표준산정에 있어서 내수용품 이상의 특별공제 허용
⑦ 수출품의 생산, 배포시 내수용품 이상의 간접세 면제, 환급
⑧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화, 서비스에 대한 내수용품 이상의 전단계 누적
간접세 면제, 환급, 유예
⑨ 수출품생산용 수입품에 부과된 것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환급
⑩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보전에 미흡한 보증.보험료로 수출신용보증.보험,
수출물품 생산비용증가대비 보험.보증, 환리스크 보증 등의 제공
⑪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조달비용보다 낮은 금리의 수출신용공여,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 부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수출신용조건의 제
공
⑫ 기타 상품수출 증가목적의 제반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

2. 수출허용 보조금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은 WT O에서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비특정적 보조금이나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R&D), 환경보호, 낙
후지역개발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을 허용하고 있지만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사전적으로 WT O 보조금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6 -



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즉 일반 연구활동의 경우 75%범위내 또는 상업화이전의 기초개발활동에
대해 개발비용의 50%까지 무상지원, GDP가 전국평균의 85%에 미치지 못
하거나, 실업률이 전국평균의 110%이상인 특정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보조
금, 비반복적 1회성의 환경시설 대체에 대해 20%까지 지원하는 경우 등에
정부가 보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사후 제재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허용보조금도 상대방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경우 피해를 받은

국가는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경우 상계관
세 부과는 불가능하다.

WT O 수출금지보조금의 예시에 열거되지 않은 보조금으로서 현재 각국이
수출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허용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WT O 허용 보조금에 해당되는 경우>

① 시장조사 :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② 국제무역전시회 : 국제 무역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에 대한 자금지원

③ 수출진흥사무소 : 자국 수출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해외사무소

④ 정부지원 연구 : 수출가능성이 있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⑤ 수출신용 : 수출입은행과 같이 수출금융 및 보험을 담당하는 기구에 의한

금융지원(OECD 공적수출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는 범위)

⑥ 수출보험 :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제공

⑦ 간접세의 환급 : 수입관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환불(단, 부과금

액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환급은 불허)

⑧ 수출자유지역 :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품의 가공을

위한 지역운영

⑨무역진흥기관운영 : 자국의 수출입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지방정부의

시장개척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⑩프로젝트파이낸싱 및 untied- aid를 통한 수출지원

2. 상계조치 보조금

상계조치 보조금은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중간단계로서 체약국이 일

단 지급할 수는 있으나 특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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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계조치가 가능한 보조금이다.

<상계조치 가능한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

구 분 지원내용 비 고

수
출
금
융

-무역금융
-저금리 혜택
-국산 및 수입원자재에 대한 융자단가 차등
적용

-일반상업금융제도로
통합 운영.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저금리 혜택
-수출촉진 및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우선 지원

-수출촉진과 수입대체
관련 규정 삭제

-수출입은행
제작금융

-저금리 혜택
-플랜트, 기계류 제작 등에 지원하여 특정
성 발생

-일반 상업금융제도로
통합

세
제
지
원

-수출손실
준비금

-수출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중 외화수입금액의 1%(또
는 외화소득금액의 50%중 작은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여 세액감면

- 98년중 폐지예정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금중 외화수입
의 1%를 손비로 인정하여 세액 감면 - 98년중 폐지예정

-수출사업에
대한 특별
감각상각비
계상

-중소수출기업이 외화수입이 총매출액의
50%이상인 경우 감가상각범위액의 30%이
내 특별상각

- 2003년까지 폐지예정

-해외사업
손실 준비금

-산업설비수출사업자에게 외화수입금액의 2%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2003년까지 폐지예정

-해외사업
소득공제

-산업설비수출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의 5%한
도내에서 외화수입금액의 2% 소득공제 - 2003년까지 폐지예정

-해외접대비
손금산입

-국내외에서 외국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을 전액 손금산입

- 2003년까지 폐지예정

-연불수출선박
에 대한 지
방세 비과세

-연불수출선박으로서 채권확보의 목적으로
선박제조자 명의로 등기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비과세 및 재산세 면제

- 2003년까지 폐지예정

-외국항행사업
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비
의 계상

-외국항행사업에 사용되는 선박.항공기 및
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반감
가상각액의 50%범위내에서 특별 감가상각
비의 손금산입과 외국항행사업 소득에서
차지하는 일정비율만큼의 소득세 감면

- 2003년까지 폐지예정

-해외투자
손실준비금

-해외투자금액의 20%를 손금산입 - 1998년 폐지예정

-설비투자자금
세액공제

-기술.인력자 등 각종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할
경우 5- 15%, 외산기자재는 0- 5%로 차등
세액공제

- 2003년까지 폐지예정

-국산 주전산
기보급확대
지원

-국산 미니 컴퓨터를 구입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연 6.5%의 저리융자 지원 - 2003년까지 폐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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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보조금지급이 상품가액의 5%를 초과하고,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서 발생하
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또는 직접적 채무감면이 있는 경우
보조금이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로인해 피해당사국에 심각한 손실

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국가의 몫이 된다.

또한 보조금지급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 국가의 시장에서 유상상품의 수

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거나, 제 3국시장에서 다른 체약국의 유사상품 수출
을 대체한 경우, 동일시장에서 다른 체약국의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인하를 초래하거나 다른 상품의 가격하락, 가격인상억제, 판매감소가
발생시킨 경우, 보조금 지급결과 해당품목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과거 3년
평균치와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같은 증가가 보조금 지급기간중 지속적 추

세를 보일 경우 상계관세조치 뿐만아니라 WT 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상계조치 보조금으로서는 수입자금대출, 시험연구용 견본품에 대
한 간접세 및 관세면제, 농기계구입자금, 중소기업제품 구매자금, 신규개발
국산기계 구입자금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4. 상계조치

상계관세 부과절차는 상계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개시는 보조금의 존재와 규모,
국내산업의 피해, 보조금 지급물품의 수입과 피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
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또한 제소자격도 동종상품의 국내생산자 및 대리인으로 한정되며, 보조금
이 소액이거나 피해가 무시할만한 경우 상계관세 부과를 배재하고 있으므

로 WT O출범 이후 각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크게 감소하고 있다.

보조금 상계관세협정은 극빈 개도국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여타개도국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수입대체보
조금의 경우 극빈개도국은 8년, 여타 개도국의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선진국은 3년이내에 모든 수출관련 보조금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
예기간중 수출보조금의 수준을 높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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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 T O체제하의 수출지원제도

5. 기타 국제규범

WT O에서 공적 수출신용에 관한 국제적 규약에 합치하는 수출신용 공여
를 수출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공적수출신용에 대한

OECD협약(Arrangement on Guidelines for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에 일치하는 수출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tied- aid credit를 비롯하여 선진국의 무분별한 중장
기 수출신용공여가 국제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1992년 8차 개정
안(헬싱키 패키지)을 통해 OECD 가맹국을 중심으로 신용조건에 대한 기준
을 설정한 것으로 지원조건 중 최저금리, 최저선수금율, 최장상환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0만 SDR이상의 해외원조에 대해서는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 OECD의 공적 수출신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 분 내 용

적용범위
재화 및 용역의 판매계약 및 리스계약과 관련 공여기간
2년이상의 공적수출지원과 수출계약금의 15%이상 지원금액

선수금율 고소득국 : 5년

최장상환기간 중소득국 : 8.5년, 저소득국 : 10년

금 리 CIRR(상업표준금리,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

기 타 선박, 핵발전플랜트, 항공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 양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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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Ⅱ.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1. 개 관

세계 경제의 globalization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수출이 각국 경제
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수출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

들의 경제정책이 지방으로 이관되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금융기
관, 민간기구 등으로 수출지원행정이 분산되어 있기때문에 수출지원제도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거나 제도운영상의 효율성을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주요 선진국의 수출의존도는 매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수출이 각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

문에 비록 방법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 및 민간차원의 수출지원제

도는 각국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되고 있다.

각국의 총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출의존도를 보면
일본이 10%미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프랑스는
10%대, 영국, 독일, 이태리는 20%대, 캐나다는 30%대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수출의존도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5년 27.4%에
서 ’96년 2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민 1인당 수출액을 비교할 경우 독일 및 캐나다는 1인당 수출액이 6천
달러 이상이며,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4천달러 이상이나 수출이 국민경
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및 일본과 비슷

한 3천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산업구조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우리
나라는 인접국인 일본 및 중국과 산업구조적으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가 비교국중 가장 클 수밖에

없으며, 국민 1인당 수출액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들의 수출마
인드화 및 글로벌 경영의지가 아직까지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독려하는 수출지원정책은 더욱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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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수출액 및 수출의존도>
(단위: 억불, %)

구분
수출 수출/GDP 1인당 수출액($)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미국 5,759 6,121 10.94 11.11 3,021 3,201

일본 4,429 4,112 8.6 8.9 3,543 3,290

영국 2,405 2,607 21.7 22.2 4,090 4,434

프랑스 2,843 2,884 18.5 18.8 4,880 4,930

독일 5,227 5,216 21.6 22.1 6,390 6,377

이탈리아 2,311 2,507 21.2 20.6 4,033 4,367

캐나다 1,931 2,057 33.2 34.2 6,520 6,865

한국 1,251 1,297 27.4 26.8 2,848 3,301
* 상품수출, 경상 GDP 기준
(자료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WT O이후에도 각국에서는 해외시장정보수집에서 거래알선,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자국기업들의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정부기관에 수출지원부서를 두

고 있으며, 이들은 민간 및 다른 부서들과 연계하여 업계의 해외시장 개척
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수출금융지원과 세제지원, 기술지원 등
매우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해당국의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각국의 수출지원제도는 총 11개 분야로 나누어 해외마케팅지원,
금융세제지원, 그리고 기타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지원제도가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해외 마케팅지원제도를 보면 상무관 및 해외 주재원들을 통한 해외

마케팅정보 수집과 거래알선업무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기
업들의 참여도가 높은 국제 전시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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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되었다.

수출입 금융지원으로서는 관세환급, 세제지원, 수출금융, 보험 및 보증 제
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세환급제

도가 없으며, 수출기업들에 대한 특별한 세제지원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되
었으며, 대만도 10%미만의 관세환급분은 행정비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관세환
급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독일 및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민간은행에 위탁하여 수출금융을 지

원하고 있는데 특히 독일의 경우 수출액대비 약 5.4%의 수출금융을 지원함
으로써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로 조사되었으며, 영국은 특별한 금융지원
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이탈리아, 캐나다, 대만 등에서도 적극
적인 수출금융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OCED 가이드라인 금
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보험제도는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프랑
스, 독일, 이탈리아 순인데 캐나다와 미국업체들은 대형 중장기 프로젝트
이외에는 별도로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각국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구 분

마케팅지원 세제지원 금융지원 기타

해외

정보

거래

알선
전시회

관세

환급
내국세

수출

금융

수출

보험

수출

보증

기술

정보

Advo-

cacy
교육

미국 ◎ △ △ X X △ △ ○ △ ◎ X

일본 △ X X ◎ X ○ ◎ ○ ◎ X X

영국 ◎ ◎ ◎ X X △ △ X X ○ X

프랑스 ◎ ◎ ◎ X X △ ◎ △ ◎ ○ ○

독일 ○ △ ◎ X X ◎ ○ ◎ X X X

이탈리아 ○ ○ ○ X X ◎ ○ ○ X X △

캐나다 ○ ○ ○ X X ◎ X X X ◎ X

대만 ◎ ◎ ○ △ X ◎ ○ △ ○ X ◎

한국 ○ ◎ △ ○ ◎ △ △ △ X X △

<수출지원 수준이 ◎ 매우 높음, ○ 높음, △ 보통, X 낮음>

자국의 기업들에게 외국의 기술, 환경, 검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기술적 지원들을 대행하고 있는 곳은 프랑스의 ANVAR가 가장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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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잘하고 있으며, 일본도 각종 기술정보기관을 두고 외국이 기술 및 규격
정보를 조사대행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시장개방을 위한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

고 있으며, 다음이 캐나다, 프랑스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국기업들에
대한 해외시장개척 교육은 대만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나, 여타 선진국에서는 민간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출지원제도의 통합화

각국이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중앙정부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를 정하고, 부처별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새로운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과 원활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민간기
구와의 상호 협력채널을 두는 것은 수출지원제도의 통합화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반부서의 수출지원차원을 넘어선 국가차원의 수출지원기구 및 조정기구

는 각 수출지원기관간의 중복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수출업무를 보다 효율적

으로 추진하고 정부의 일관된 제도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전략품목 육성과 수출지원정책은 WT O가 정부의 특정산업지
원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지원을

포함하여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수출환경

및 여건을 마련하거나 정부의 간접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통

합적 수출지원제도의 운영은 가능하다.

또한 업계 및 민간기구들이 정부의 수출지원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

도는 실제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업계의

의견수렴 창구와 운영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통합화의 부분이

될 수 있다.

미국은 T PCC(무역진흥조정위원회)를 통해 부처간의 업무조정과 정책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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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를 결정하고 각 부처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정책홍보와 업계의견을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자문기구인 NEC에서
도 수출지원정책에 대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
우 정부차원의 실적적인 업계의 수출지원(금융, 세제, 마케팅)은 매우 미약
하고 대신, 미국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국에 통상압력을 통해
시장을 개방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는 T EAM CANADA를 통해 유망기업들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개
척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각 민간기구들이
효율적이고도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업계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캐나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수출 정보 및 마케팅지원은 외교통
상부에서 직접하고 있으며, 수출금융은 캐나다 상업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지
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경우 아주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별로 기
관별로 지원제도가 통합운영되지 못하고 조정할 기구도 없다. 다만 연방
정부차원에서 업계의 국내외 전시회참가에 가장 역점을 두고 전시회참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액대비 수출금융지원실적도 가장 많
은 국가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민간 수출확대 합동회의가 개최되고 있
지만 장기적인 수출지원정책보다는 단기적인 수출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독일과 같이 수출지원정책이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

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협력체계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세계 117개국에 2,500명이사의 상무관을 파견하여 직접
경제정보를 수집하고 업계에 거래알선까지 연결시켜주고 있다. 프랑스는
상공회의소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국내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운영하

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해외 기술 및 규격정보 지원정
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이태리 무역공사에서 수출지원업무를 주관하고 있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민-관협력체제가 가장 잘 통합운영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태리는 소규모 생산조합 및 단체들이 지역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기업이 해외
시장개척에 애로가 있을 경우 정부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는 등 정부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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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와 수출지원 정도가 매우 높다.

대만의 경우에도 이태리와 같이 반민반관기관인 CET RA에서 대부분의 수
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기구의 수출지원제도가 매우 약한 편
이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민관합동 무역위원회를 통해 주요 수출지원제
도 및 정책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원부(구 통상사업부)에서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
괄하면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출지원업무는
KOT RA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민간단체인 무역협회에서 업계의
수출진흥을 위한 정부와의 창구역활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통해 수출기업들
에게 세제상 혜택를 비롯해 무역금융 등을 통한 금융지원, 해외시장정보제
공 등 다양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부처별 및 기관별로
업무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도 없어 수출지원제도의 통합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수출지원제도의 만족도

정부차원의 다양한 수출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 및 수출을 하고

자하는 업계가 느끼는 수출지원제도의 만족도는 상기 통합도와 매우 긴밀

한 관계가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주요 수출업체 및 신규수출업체에 대
한 설문을 통한 주관적인 평가로 비교하였다.

즉, 수출업무를 처음으로 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떤 수출지원제도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쉽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만족도를 나타내는 지수라
할 수 있으며, 기존 수출업체의 경우 기존 수출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제
공과 효율적인 시장공략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가 수출지원제도의 만족도

를 측정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이에따라 주요 수출지원제도를 가능한한
널리 홍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각국 정부에서 수출지원제도를 홍보하는 방법에는 각종 간행물 발간과 인

터넷, 유관기관 및 업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구 등이 있겠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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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로 특색있고 빈틈없은 지원과 신속·정확한 정보, 그리고 지원기관의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화 등이 주요 비교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외 업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해외시장정보와 금융 서비스 제공, 지원제도의 투명성
등이 주요 비교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을 제외한 각국 정부는 간행물 발간, 인터넷 등을 통해 자국업계들이
수출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널리 홍보하고 있으

며, 특히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정부정책과 제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어 정부의 주요 수출지원제도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정부의 수출금융지원에 업계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캐나다는 정부의 수출지원예산이 감소하였으나 T eam Canada를 통
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제도

전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만의 경우 정부의 특별한 수출지원정책이 없지만 업계에서는 CET RA의
수출지원제도에 만족해 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정부의 난립한 수출지
원정책에 업계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민간기구의 설문조
사 등을 통해 업계 및 민간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자료로 발간하여 정책

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무역협회에서 매년 수출업계의 의견을 자료로 발간하여 정

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수출관련 기관에서 최근 인터넷 및 PC 통신을 통하
여 각종 수출지원정책을 홍보하고 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이며 전략적으로 이루어지
지 못함에 따라 업계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수출지원원 총괄 안내센타가 없음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정책 개발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수출지원기관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 부족, 수출지원제도 이용시 복잡한 절차와 관련 서류요
구, 기관별 중복지원 등으로 수출지원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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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금융지원제도

각국의 수출지원금융은 매우 다양하고 정부 및 민간의 참여비율도 매우

다양함에 따라 여기서는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금액, 수출보험, 그리고 수
출보증 이상 3가지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기타 국별로 특징적인 수출금융제
도를 비교한다.

<주요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수출금융지원내역>

국가 수출전지원 단기수출신용 중기수출신용 장기수출신용 수출진흥

미국

- Pre- export
capital guarantee
(Ex- im SBA)
- PEPCO
(Liquidity &
lender of last
resort lending)

- Insurance
Small bus ines s
Insurance Policy
(Ex - im)

None

- Special
cons ideration
for tied aid

support(Ex- im)

- trade leads ,market
information, trade
promotion (DOC)

- Export ing & ex port
financing Counseling
City/State Partner
program(Exim, SBA)

- Capital Financing
(Ex - im , SBA)

- Export Assitance
Center(Ex - im , DOC,
SBA, AID)

일본 None None None None
- Market intelligence
(JET RO, SBC)

영국 None None None None None

프랑스
- F i x e d - r a t e
pre- financing
(BFCE)

- Insurance
OECD country
only(COF ACE)

None None

- Interes t free loans
for market research
(ANVAR)

- Market survey
Insurance(COFACE)

독일 None

- Insurance
Commercial policy
EU country
only(HERMES)

None None
- Trade Fairs(BCA)
- Foreign Market
Information(BCA)

이태리 None
Insurance w ith

s pecial term
(SACE)

Insurance w ith
specia l term
(SA CE)

Insurance
w ith s pecial
term (SACE)

- Counseling and
foreig n market
information(SACE)

캐나다

- Pre- ex port
working caopital
- MARC(EDC)
- W orking

capital for
growth(FBOB)

- Insurance
Small Bus ines s
Policy(EDC)

- Loan g uarantee
s mall exporters
Guarantee
framew ork(EDC)

- Ins urance
Small Bus iness
Policy(EDC)

None

- Venture loans
(FBDB, DFAIT )

- Counseling and
training s ervice
(FBDB)

- Market res earch
s upport(CCC)

- T rade F air
s upport(DFAIT )

- Emerging exporters
T eam(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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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금융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수출입은행을 운영하거

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장기 및 프로젝트 대출업무를 취급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금융과 보험.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으며, OPIC에서는 장기 해외프로젝트 투자보증업무를 취급하고, AID에
서는 해외원조프로젝트에 대한 수출보험업무를 각각 취급하고 있다.

미수은에서 지원되는 수출금융은 수출가액 천만달러 이상인 자본재 거래

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기간 7년이상, 수출가액의 85%범위내에서 외국의 수
입자에게 직접대부하는 구매자신용방식이 대부분이며, OECD가이드라인 금
리를 따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대출을 위해 건단 250만달러 미만에 대해서도 국내 금융기
관을 통해 융자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수출금융지원실적이 1994년도의 28억
불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1996년도에는 12,4억불을 지원하였다.

<각국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지원현황>
(단위: 백만불, %)

국가 기 관
금융지원실적 수출액대비 비중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미국 USEXIM 1,584 1,236 0.3 0.2

일본 JEXIM 1,939 3,126 0.4 0.8

프랑스 BFCE 2,752 2,697 1.0 0.9

독일 AKA, KfW 28,000 24,900 5.4 4.8

이탈리아 Mediocredito 1,088 1,285 0.5 0.5

캐나다 ECI 1,560 2,697 0.8 1.3

한국 KOEXIM 4,389 4,857 3.5 3.7

(자료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본의 경우 중장기 수출금융과 보험은 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증은 신용

보증협회에서 각각 취급하고 있는데 일본중앙은행에서도 단기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어음을 시중금리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할인해주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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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어음제도와, 엔화표시 기한부어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일본수은의 수출금융은 일본산 자본재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공급자신용이 대부분이며, 그외 수입융자 및 투자융자 등의 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지방간 수출금융지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중앙정부차
원에서 지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인 BFCE는 반
민반관단체로서 일반시중은행을 통해 중장기 자본재수출업체에 대출되는

융자에 대해 OCED가이드라인상의 이자차이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ANVAR에서는 프랑스 기업들의 신기술 및 신상품의 수
출지원을 위해 보조금과 무이자의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국가재건은행(KfW)과 반민반관단체인 AKA에서 중장기 자본재
및 서비스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태리는 Medicredito에서 수출금
융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금융, 무역어음제도를 비롯하여, 수출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개선자금 등을 일반시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출입은행에서는 중장기 자본재(산업설비, 선박, 기계류 등) 수출을 위한
연불수출금융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무역금융제도의 경우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보조로 분류되며, 금리
수준도 OECD에서 정한 상업표준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WT O 금지보조금에 해당됨에 따라 무역금융 규모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
며, 최근 금융위기 이후 환어음에 대한 수출보증을 통해 무역어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OECD가이드라인 금리를 적용하여 각
국의 수출기업들에게 중장기 및 단기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는데, 대부분 시중금리수준이 매우 낮고, 직접 수출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운영자금의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수출금융활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별로 비교할 경우 독일은 금액면에서, 그리고 수출액대비 금융실적 지
원면에서 모두 지원실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금지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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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AKA에 의한 중장기 수출신용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금융실적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중장기 수출금

융의 단일창구이자 품목도 자본재로 한정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조
달비용으로 인해 그러한 부담은 업계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수출보험

수출금융과 함께 자국기업의 수출진흥 금융제도로는 수출보험을 들 수 있

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출자한 금융기관(수출입은행 또는 보험
전담 금융회사)에서 단독으로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수
출보험을 민간금융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민간금융회사에서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있다.

각국의 정치.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정도가 매우 다
르지만 비교국중 일본이 수출보험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본은 80년대이후부터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이 수출보험을 통한 간
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용율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96년에 수
출보험이용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특히 수출자와 상업은행간의 약정
을 통해 수출자보험의 피보험이익을 은행에 양도하는 공급자 신용방식의

수출금융조달이 원활하기 때문에 수출보험 이용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수
출보험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위험을 일괄담보하거나 기업별 포괄보험형식

으로 부보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공급자신용방식의 수출금융을 상업은행으로부터 수혜하

기 위해서는 상업은행 부보와는 별도로 수출자보험에의 부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출보험 이용율이 23%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보험수지가 매년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적 부담

증가로 인해 수출보험 활용율이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수출보험 활용율은 13%로 높은 편인데, 이는 1994년까
지 6.5%에 불과하던 수출보험 이용율이 95년부터 수출보험기금확충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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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출보험의 운용확대 등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 기인하고 있다.

<각국 수출보험 인수 및 이용현황>
(단위: 백만불)

국가 기 관
보험부보금액 수출액대비 비중

1995년 1996년 1995년 1996년

미국 USEXIM 4,555 3,868 0.8 0.6

일본 JEXIM - 170,932 - 41.6

프랑스 COFACE 66,795 68,780 23.5 23.8

독일 HERMES 22,308 23,539 4.5 4.5

영국 ECGD 2,605 1,546 1.1 0.6

캐나다 ECI 207 224 0.1 0.1

한국 KEIC 15,310 18,300 11.4 13.2

(자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수출보험 활용율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계
및 은행에서 수출보험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2000년까지 수
출보험 이용율이 1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대신 수출신용보증 이용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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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

1. 수출지원 주관부서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크게 해외마케팅지원, 수출금융지원, 세제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 총괄적으로 수출지원과 관련된 정
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은 중소기업청에서, 수출금융 및 세제지원
은 재정경제원에서 각각 총괄하고 있다.

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 산업,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무역정책국
에서 수출입관련 정책과 투자진흥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정책국 및

에너지국 등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수출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수출지원업무는 KOT RA, 무역협회 등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으며, 정부에
서는 수출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주요 시책, 그리고 수출지원과 관련
된 각종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의 해외수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서 산하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하여

자금, 인력, 기술, 해외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약 2조원의 자
금을 조성,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에 7.0%의 낮은
금리로 8년이상 장기대출하고 있다. 또한 담보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게는 신용보증을 확대지원하고 있으며,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시 1억- 1
억5천만원 이내에서 기술개발비의 75%이내 범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한국금융위기이후에는 중소기업들의 수출금융 및 대출이 어렵게 되

자 ADB로부터 도입한 10억불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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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보증업무에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섬유, 신발, 기계 등 3D업종으
로 분류된 일부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하는 업무도 하고 있는데, 중
국, 인도네시아 등 14개국으로부터 96년 7월까지 5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을 중소수출업체에 배정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고급 퇴직인력을 경영 및 무역자문역으로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부도가 급증하고 외국인들의 대한진출의사가 낮아짐에 따

라 국내실질자들과 중소업계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발굴시 수출업체를 우선발굴함으

로서 이들에게 각종 수출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지원하고 있

는데 시중 금융기관의 우대금리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구조개선 및 기
술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치 등을 수출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 R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시장개척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80개국에 118개의 지사를 통해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알선을 통해 업체
들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2년간 밀
착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을 비롯하여, 해외 상품홍보, 해외시장개척 및
전시회 참가지원, 현지 세일즈활동 지원 및 거래알선과 수출상담회 개최,
신상품 및 유망상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유통망 구축지원, 해외시장 조
사 및 조사대행, 해외투자지원 및 투자유치 업무 등이다.

2. 수출지원제도

대부분 KOT RA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업계를 위한 해외마
케팅 지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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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실적 US$100만불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중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은 있
으나 수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2년간 제품기술, 무역실무,
카타로그 제작 및 디자인 개발,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개척, 홍보 및 전시
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연간 100개사 정도가 참가하고 있다.

나. 상품홍보 사업

인터넷상에 중소기업관을 구축하여 제품을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수
출업체의 상품카타로그를 수집하거나 무역홍보지 및 카타로그를 직접 제작

하여 무역관 및 관련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카타로그도 직
접 제작지원하고 있다.

다. 신상품.신기술 지원

신상품 및 신기술을 국내외 전산망을 통하여 해외에 홍보하고 여타 수출

지원제도 이용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라.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해외무역관을 이용하여 거래알선, 바이어
소개, 정보제공 등 시장개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외직원들
은 국내업체와 직접 접촉하여 해당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1개사당 연간 5
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97년도 해외지사화 참가업체수는 495개사
이다.

마. 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상품거래 및 홍보, 신기술 소개, 정보교환,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
외박람회 및 전시회에 한국관을 개설, 기초정보에서 거래성약까지 일괄 지
원하고 있는데 ‘97년도 총 전시회 참가횟수는 70회였으며, 전시회 참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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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전시회 참가운영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바.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해외 직접 세일즈 기회가 적은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장성이 유망한 지역에 파견,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제도로서 약 10개업체 정도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
단이 연간 50- 60회 정도 파견되고 있으며, 1회 파견시 3- 4개지역을 순회하
며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개별 중소기업 관계자가 상품세일즈 및 제반
현지활동, 광고 등을 위한 해외출장시에도 KOT RA 무역관에서 각종 서비
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 거래알선 및 수출상담

해외무역관이 발굴한 대한 수입인콰이어리와 바이어로부터 직접 내도한

수입희망정보를 국내관련 업체에 제공하고 해외 바이어들을 국내로 초청하

여 국내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 KOT RA에서 유치한
바이어수는 4,300명이며, 거래알선건은 18,000건이었다.

아. 유망수출상품 세계 일류화사업

수출상품이 대외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품목 및 업체를 선정

해 해외홍보 및 마케팅지원, 품질고급화 지원, 기타 행정지원을 통해 이들
품목 및 상표를 세계일류화 수준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다.

자. 해외유통망 구축을 통한 지원

미국 소매유통시장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워싱턴에 한국상품 공장직매장

을 개설하여 현지 운영업체들이 미국 전역에 통신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LA, 마이아미, 뉴욕, 시카고 등지에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상품 상설
전시장을 13개국에 설치하여 민간업계를 통해 운영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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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해외시장 정보지원

전세계 지사로부터 경제 및 무역정보는 물론 외국공공기관 및 업체가 제

공하는 전문 DB 등을 일간해외시장, KOT RANET , 인터넷 등을 통해 전파
하고 있는데, 주요 수록정보는 국별 경제정보, 상품정보, 거래알선정보, 업
체정보, 세계기업정보, 투자정보, 기타 통상지원정보 등이 있으며, KOT RA
에서 가지고 있지 않는 신용조사 등 국내업계의 개별 정보수요는 해외유료

조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수출금융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높음에 따라 정부로부터

의 금융지원은 자금의 가용성과 금리상의 우대로 인해 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일반시중은행을 통한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제도와 수출산업설비자금, 수출입은행을 통한 수출금
융,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그리고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으나, 최근 IMF
위기이후 은행의 L/C 네고 및 무역금융지원 회피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 무역금융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에 의거 일반 외국환의행(시
중은행)에서 물품의 수출입에 관련된 생산자금이나 원자재수입금융, 소액물
품에 대한 포괄금융, 외화획득을 위한 건설 및 기타 용역의 공급에 대해
생산자금과 원자재금융, 그리고 농수산물의 수출을 위한 수집 및 비축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무역금융을 수혜받는 업체는 수출실적이나 신용장기준에 따라 일반대출금

리보다 저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최근 수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승인을 통해 추가융자도 가능하다. 무역금융을 통한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액은 1995년도에 2조8천억 1996년도에 2조 7천억이
었으나, 한국 금융위기이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무역금융이외에도 무역어음제도가 있는데 무역어음은 수출업체가 수출신

용장 등을 수취한 후 신용장금액내에서 인수은행을 통해 무역어음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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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개기관에 할인함으로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
달하는 선적전금융인데 1995년도에 4,120억원, 1996년에 2,985억원의 무역
어음이 각각 발행되었다.

그러나 신용장 등을 기준으로 기존에 무역금융을 받은 업체의 경우 중복

융자의 방지를 위해 무역어음을 인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에 대
한 채권보전을 위해 은행 자체적으로 인수한도를 결정하고, 수출대금의 입
급시 무역어음금액을 먼저 상환토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무역상사가 수출용완제품을 구매하여 직수

출하거나 수출물품제조업체가 수출물품제조에 필요한 수출용원자재를 구매

하여 직수출 또는 국내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을 국내의 완제품

또는 원자재생산업체를 수혜자로 개설하여 자금융자를 해주고 있으며, 이
때 생산업체들의 물품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무역금융 및 세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내국신용장제도와 유사하나 무역금융수혜가
적용되지 않는 구매승인서제도도 있다.

기타 수출용원자재 연지급수입 및 내국수입 유산스 제도 등를 통해 수출

용원자재의 원활한 국내공급을 촉진함으로서 수출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으

나, 9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무역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수출산업설비금융

수출산업 및 수입대체 소재.부품산업의 중장기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제도로서 수혜업체는 대기업 및 계열기업군 소속이 아닌 중소기업

에 한정하고 있으며, 10억원이상 수혜기업에게 투자종료후 제품생산을 개
시한 다음연도부터 융자액의 50%이상을 수출하도록 이행의무 규칙을 정해
놓고 있다.

융자비율은 비상장 중소기업 및 비상장 중견 수출기업의 경우 소요자금의

100%, 기타기업의 경우 80%이내이고 융자기간은 1- 10년이며 금리는 자유
화되어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우량기업 대출금리

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일반은행이 융자취급액에 대해 연 5% 금리
로 재할인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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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수출산업설비금융 지원실적은 18,414억원이었으며, 1996년도에는
이보다 34%나 감소한 12,145억원이었다.

다. 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국내수출업계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융지원은 자본재

수출에 대한 연불수출금융 및 동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 제조업자에 대한

저리의 자금대출, 단기 산업설비 및 기계류, 그리고 유휴산업설비 수출에
대한 특별지원 등이며, 기타 해외투자자금,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구매자 금
융인 전대자금, 중소기업 자본재 수출지원금융 등이 있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80%이상의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국내업계에 지
원하고 있음에 따라 금리는 선진국에 비하여 2- 3배 높으나 일반적으로 우
대금리에 0.5- 1% 정도로 대출해주고 있다. 수출입은행의 95년도 수출자금
집행실적은 3조 4천억, 96년도 4조 1천억, 97년 6조 2천억원이었다.

< 우리나라의 수출금융 지원실적 >
(단위: 억원)

구분 1995 1996
무역금융

무역어음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수출산업설비지원

28,469

4120

33,998

18,414

26,793

2,985

41,462

12,145
계 85,001 83,385

* 수출입은행의 97년도 수출자금집행실적은 6조 2,178억원이었음.

라. 수출보험

1992년 수출입은행에서 독립한 한국 수출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
출보험은 수출을 한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회수 못하는 경우 그 부도그

액을 수출보험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수출기반을 안정시키고 과감한 해외

시장개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수출지원제도로서 일반상품뿐만아니라

해외투자, 해외공사, 농수산물수출, 해외전시회 참가에 따른 위험을 부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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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수혜받고자 할 경우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에서 운용할 수 있는 수출보험기금의 조성실적은 1997년에 5
천억불이었으며, 이는 신규출연에 손실보전을 차감한 금액이다.

<최근 수출보험 활용율>

년도
수출액

(억달러)

보험인수액
활용율(%)

억달러
1987 489.9 5.4 1.1
1988 623.0 3.0 0.5
1989 647.9 5.5 0.8
1990 717.9 23.6 3.3
1991 749.1 20.5 2.7
1992 795.6 26.6 3.3
1993 875.6 45.4 5.2
1994 1,034.6 67.4 6.5
1995 1,337.4 153.1 11.4
1996 1,406.1 183.0 13.2

* 상품 및 건설수출액 합계

<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69- 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신규출연 1,165 664 880 1,000 1,300 1,800

손실보전 - 625 - 157 - 250 - 176 - 197 - 255

조정누계 536 1,043 1,593 2,417 3,520 5,065

마. 기타

최근 국내 수출업계의 원할한 수출자금 융자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ADB
로부터 도입한 10억달러의 차관을 수출기업의 신용보증에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장 및 무역어음에 대하여 보증을 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중소기업의 활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

사되고 있는데 1998년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은 2월까지 1조 8,36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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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의 수출기업보증 지원내역 >
(단위 : 억원)

총 보 증 수출기업보증 구성비
비 고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75,498 96,691 5,159 18,369 6.8% 19.0%
ADB 특별보증
포함

또한 수출기업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수출손실 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그리고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으
로써 법인세 면제를 면제하고, 수출중소기업의 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인정, 해외사업 소득공제 및 해외접대비의 전액 손금산입, 수출용원자재 수
입관세 환급등의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이 WT O 금지보조금에 해당
되어 2003년까지 폐지될 전망이며, 특히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
금, 투자촉진세제인센티브 등 3개지 세제혜택은 1998년에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민간기구의 수출지원활동

우리나라 민간차원에서 수출진흥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한국무역협회, 중

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비롯한 각종 수출조합 및 협회, 그리고 연구단체

들이 있으나, 이중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진흥과 관련 대표적인 기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각종 무역관련 정보를 KOT IS, 일간

무역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으며, 그외 각종 세미나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 무역.경제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매년 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종

합정리하여 대정부 정책건의를 하고 있으며, 고려무역을 통해 수출부서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대행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기금조

성하여 해외시장 공동진출, 해외홍보, 다자인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96

년도에 405억원의 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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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수출지원제도는 통합화와 만족도가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금융제도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크거나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WT O 체제하에서는 각국의 수출지원정책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
으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수출인프라 확충 등과 같이 간접적인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매우 높고 현제 외환위기 등 국가적인 어려움의 타개책이 수출증대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수출지원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수출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이루어져야하지

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수출경쟁력을 단기간에 제

고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KOT RA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이에
따라 수출이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이러
한 지원제도를 관련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홍보, 정부와 민간기
업들의 협력, 수출기반조성과 인프라확충, 신시장개척활동, 그리고 수출금융
지원의 확대 등 다음과 같은 수출지원제도를 건의하고자 한다.

1. 무역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먼저 기존의 수출지원제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진

흥을 위해 활동하는 모든 기관들의 역량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KOT RA,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의 정부부문과
무역협회, 각종 수출조합 및 업계 단체들의 개별적인 수출지원정책들을 상
호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수출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문화정책, 교육정책, 투자정책 정책 등도 그것이
미칠 대외경제적 영향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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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수출지원제도의 추세가 업계의 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무역관련 공공도서관 확충 및 무역정보 DB구축, 전시장 및 수출과 관
련된 다양한 국제행사 개최 등의 수출기반 조성과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에 따라

정책당국에서도 이러한 수출기반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별기업
의 특정한 정보 및 서비스는 유료화 및 민간업계에 개방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음 사항들을 들 수 있다.

가. 전략적 국별진출계획 수립

주요 수출역점시장에 대한 전략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진흥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전략적 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우리나라 산업구조조정을 고
려하면서 각시장별 특성이 고려되어 국별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이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수출지원기관들간에 역할을 분명히 하
여 업무중복이나 상반되는 활동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신속한 산업구조조정 및 인프라 구축

심각한 산업구조조정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에서는 가능한한

빠른시간내에 세계시장 지향적 구조조정을 마치도록 해야하며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을 측면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인프라 조성을 지원함

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시장경제 메카니즘을 제시하도록 해야한다.

다. 중앙부처간 협의회 확대

1998년부터 대통령주재 무역투자확대회의가 분기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확대.개편하여 수출증대 및 투자유치를 각종 행정제도개편,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등과 더불어 기관간 정보교류확대와 업무조정도 같이 추진토

록 해야한다. 특히 부처이기주의를 초월하여 장기적인 종합정책이 수립되
고 부처간, 기관간 분명한 자기역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
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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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사주관의 회의개최 정례화

해외에서 무역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이 서로 상반되지 않도록 각종

활동과 프로젝트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사의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진흥기관 대표들을 포함한 회의를 정례화시킬 필요
가 있다. 대사는 본국의 무역진흥기관 대표들을 통해 해당국의 현안 프로
젝트나 계획들에 관해 사전정보를 얻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현지 진출기업

들과도 정례적으로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다만, 그러한 회의가 상하하달식 및 일방적인 회의진행이 되어서는 안되
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수출애로사항을

타개하거나 전체적으로 수출진흥활동을 조정하며, 현지 진출기업과 지원기
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수출지원제도의 대업계 홍보 및 서비스 강화

상당수의 기업들이 무역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들의 서비스나 지원업

무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이에따라 지원효과가 떨어짐에 따라 수출
지원제도 수립시부터 업계의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구체

적인 지원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역진흥에 관한 종합 홍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무역진흥홍보기구의 업무는 문의업체에 대해 실무적인 자문이 아니라, 관
련기업을 적격 무역진흥담당기관에 연결시켜 주도록 해야하며, 수출기업들
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수

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이를 위해 이들의 신분도 보장
해야 한다.

또한 각종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출지원제도와 주요 성과 등의 정보

를 상호 교환하고 공개함으로서 불필요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해야하며, 단
일창구에서 해외시장정보에서 시장개척과 거래알선, 수출금융 등 수출지원
제도가 종합적이면서도 일괄지원으로 지원가능하도록 대업계 서비스를 강

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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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 경제계의 긴밀한 협력

정부와 경제계의 협력결여는 결국 기업들에게만 불리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와 정치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정부의 존립목적 자체가 기업 및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체

에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투명한 민관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방향

에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ㅇ 경제계와 정부의 지역별 공동 진출정책의 수립 및 추진

ㅇ 구체적인 무역진흥방책 수립시 경제계의 참여

ㅇ 해외진출경험 및 파견계획에 관한 정보교류 강화와 해외에서 논의될

주제의 사전조정, 그리고 현지에서의 공동면담 등 사절단 활동에 상
호 참가

ㅇ 경제계와 정부간 긴밀한 인사교류

기업 및 경제단체들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무역진흥기관 및 관련단체사이
에 인사교류를 추진하여 기업 및 경제단체 대표들을 해외공관이나 상공회

의소에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무부나 상공회의소 직원을 기업이나 경제단체

에 파견함으로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즉, 다른 나라에서처럼 업무추진 방식 및 목표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적으로 맞물리게 됨으로써 개인들 사이의 인적

의사소통망이 형성되고 이는 상호 원활한 협력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방법

이 될 것이다.

4. 새로운 무역진흥수단의 개발 및 조성

가. 산업 및 무역센타 건립

현재 세계 각지에 KOT RA 해외무역관이 KOREA T RADE CENT ER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중국, CIS,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인도네시
아, 홍콩,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 중점 수출전략국가를 대상으로 기존의
무역진흥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고 대외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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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출진흥활동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 벤치마킹

세계주요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의 진출분야를 벤치마킹 조사하고 이러한 분

야에 대한 국내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벤치마킹은 주요 수출국들의 무
역진흥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나라의 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

리나라 기업들에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어 개도국 진출프
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되 개발단계에서 우선 그 사업의 타당성조

사와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함으로써 높은 비용위험을 줄

일 수 있고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

5. 신시장 지향적 무역진흥 활동 강화

무역진흥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

원제도 및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당연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우선
순위에 따라 자사의 해외진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다수가 장차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을 주력시장으

로 삼고 진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확대뿐만 아니라 판매망 구축과
현지생산이 이들의 주목적임에 따라 이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새

로운 수출지원제도 및 기존 수출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동구와 중남미도 제2의 주력 신장으로서 해당지역의 주요지점에 무역진흥
활동을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중남미는 대기업들에게 제3의 목표시장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어

무역진흥활동도 이에 맞게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민영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수

집과 이들 프로젝트참여에 정치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특히 외무부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상기와 같은 중점 수출전략 지역에는 1- 2인 체재로 구성되어 있는
KOT RA 해외 무역관의 인력을 4- 5인 이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하
고, 여기에는 민간 전문인력도 함께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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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참가 지원 강화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는 마케팅활동의 중요한 도구로서 대부분 기업

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해외 박람회
참가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ㅇ 박람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전파하도록 한다.
ㅇ 일반 산업전시회보다는 전문전시회 참가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ㅇ 특정 경우 참가업체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거나,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
원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ㅇ 공동관 참가는 그 효과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전체 브랜
드가 필요할 경우에만 참가하도록 한다.
ㅇ 한국기업들이 참가하는 주요 박람회나 전시회에는 고위급 정치인들이

방문하여 측면지원토록 한다.
ㅇ KOT RA 및 대사관은 박람회 지원활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박람회 지원업무를 상호 협의조정해야 한다.

7. 지방정부 차원의 무역진흥활동 대업계 홍보

지방정부에서 최근 중소기업 중심의 무역진흥활동을 펴고 있으나 대부분

의 중소기업들의 이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전체적으로 KOT RA의 사
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무역진흥활동이
지방마다 활동범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의 무역진흥활동 중에서 이용도가 가장 높은 것은 박람회

참가이며, 그 다음이 사절단 파견, 그외 자문 및 정보제공, 세미나 참가, 접
촉알선 및 협력파트너 물색 등인데, 중소기업들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진흥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ㅇ 무역진흥시책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홍보를 해야 한다.
ㅇ 지원활동은 박람회 참가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ㅇ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원활동을 해야 한다.
ㅇ 지방정부간에 중복적으로 과잉지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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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금융지원제도 개편

우리나라는 항상 자금수요초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어느

다른 수출지원제도보다는 수출금융지원을 더욱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수
출금융지원 WT O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보조금과 OECD가이드라인에 저
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음과 같이 확대.개편하여야 한다.

가. 단기 수출금융

대표적인 단기수출금융인 무역금융은 일반시중은행의 일반대출로 대체하

고 대신 무역어음제도를 보증 및 할인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업신용평가를 강화하여 은행별로 시장이자율(우대금리)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중장기 연불수출금융와 해외투자금융을 전문적인

사업타당성 평가와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지원
하도록 하고 단기수출금융지원은 중소기업에 한해서 신용평가를 통해 상업

은행에 보증해주도록 해야한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재정자금 조달비율을
선진국 수준이 80- 90%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달코스트를 줄여야 한다.

다. 수출보험

연불수출제공시 수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무
신용장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구상무역보험 등과 같은 새로운 보험종목의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및 상업은행에 대한 포괄보험을 확대
하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수출보험운용기금의 확충을 통해 업계에서 적
극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대금보장 방법이 절실하다.

라. 세제지원

95년 7월 통상산업부에서 발표한 ‘WT O에 부응하는 산업지원체제 개편방
안’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의 금지보조금의 점진적
폐지 제도를 대외공고함은 물론 세부일정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관세환급제도에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복잡한 서류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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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9. 해외기술 및 검사 등록대행 지원

EU의 CL마크, 환경마크, 미국의 UL과 FDA등록 등 해외에서 획득하여야
할 각종 등록, 검사 및 검역, 그리고 기술정보를 한국에서 획득이 가능하도
록 기술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업계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

원에서 지원하며, 업체들간의 기술관련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에서 이러한 기술 및 규격정보의 대업계 제공서비스
가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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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국별 수출지원제도

<미 국>

1. 수출지원정책

미국정부는 재정 및 무역적자의 감축,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해외시장 개
방을 3대 경제정책 목표로 정하고 미국 기업 및 국민들이 경쟁력 제고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미국 상품 및 서비

스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시장 폐쇄성과 장벽을 제거하여 미국 기업

에 대외 수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통

한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출지원정책은 상기 3대 경제정책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서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장애가 되는 해외시장의 개방, 수출통제제
도의 대폭적인 완화, 대업계 수출지원서비스 제공, 정부 고위관리의 수출세
일즈맨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신국가 수출전략은 2000년까지 수출규모를 1조달러
를 달성하여 600만의 신규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수출지원제도

미국의 수출지원업무는 상무부를 비롯하여 농무부, 에너지부, 노동부, 국방
부, 교통부, 재무부, 수출입은행, A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PIC, SBA, T DA, USIA, UST R
등 많은 정부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이중 상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수출지원업무가 상무부를 비롯하여 각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음에 따라 각

기관별로 수행하고 있는 수출지원업무를 범국가적 입장에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1992년에 Export Enhancement Act Amendments(Public Law
102- 429)을 통하여 수출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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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를 정하고 수출지원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무역진흥조정위원회

(T PCC, T rade Promotion Coordinating Committee)를 설치하였다.

T PCC는 상무부를 비롯한 백악관 예산실 등 19개 정부부서 대표들로 구
성되어 각종 무역전시회 등의 계획 및 조정, 무역회의 개최, 무역정보센타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클린턴 행정부는 1억 5천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여
tied0aid 형식의 수출지원을 제공하고 T PCC내에 수출금융, 정보마케팅 자
문, 수출장애조사 등 3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미국 외교관들의 경제외교 강
화, 정부보증수출신용제도 확대, 상무부의 수출지원기능강화, 첨단산업분야
의 수출규제 완화 등 60여가지의 수출촉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가. 상무부(US Commerce Department)

수출지원업무의 주무부서로서 국제무역국(IT A, International T rade
Adminis tration)에서 수출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에 수출지원센
타를 두고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 및 전파에서 상담주선까지 다양한 수출지

원 활동을 하고 있다. (www.doc.gov)

< NT DB(National T rade Data Bank) >
연방기관들로부터 국제무역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시장조사보고서, 통
계, 국가정보를 포함하는 190,000개 이상의 무역관련 문서들을 수록한 데이
타베이스를 인터넷 및 CD등을 통하여 유무료로 판매.

< EBB(Economic Bulletin Board)>
시의성있는 시장정보, 연방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다양한 통계 등을 수
록한 데이터를 일간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서비스.

< ISA(Industry Sector Analysis)>
해외 및 국제 상품 및 산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업계에게 거시

및 미시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 발간. 특히 특정 국가의 특정 산
업에 대한 시장의 규모, 전망, 특징, 경쟁관계, END- USER 등의 분석 자료
를 발간하고 NT DB 또는 EBB에서도 이용가능토록 함.

< IMI(International Market Insights)>
특정 해외시장 여건 또는 사업기회에 대한 간단한 소개 등으로 NT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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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EBB에서 이용 가능.

< CMA(Customized Market Analysis)>
주문에 따른 시장 조사 서비스로 외국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시장에

대한 판매 잠재력, 경쟁자, 유통채널, 비교가능상품의 가격책정, 잠재고객,
쿼터, 의무 및 규제사항, 라이센싱 및 합작투자 관심도 등을 유료 조사.

< T OP(T rade Opportunities Program)>
미국산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희망하는 거래알선 정보를 다국적

기업 등으로부터 입수하여 톱뉴스로 일간상업신문에 게재하고 EBB를 통하
여 온라인 서비스.

< ADS(Agent/Distributor Service)>
미국 기업들을 위하여 해외의 유망한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레프리젠
터티브를 조사해주는 유료 서비스

< ICP(International Company Profile)>
유망한 교역 파트너의 신뢰도를 조사해주는 서비스로 조직의 형태, 설
립연도, 기업의 규모, 일반적 평판, 매출액, 생산라인, 소유자, 재무정보 등
을 유료 서비스.

< CDIC(Country Directories of International Contacts)>
수입업자, 에이전트, 무역협회, 정부기관 등을 수록한 디렉토리로 국가별
베이스로 NT DB에서 이용가능.

< Commercial News USA>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수출마케팅지로서 에이전

트, 디스트리뷰터, 바이어 및 최종소비자 등에게 인쇄물 및 온라인 형태로
서비스.

< Gold Key Service>
고객의 요청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브리핑, 시장 조사, 잠재파트너와의
상담주선, 상담시 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객주문형서비스로서 FCS
(Foreign Commercial Service)에 의해 제공됨.

< Matchmaker T rade Delegations>

- 42 -



Ⅱ.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미국>

미국기업을 유망한 에이전트, 디스트리뷰터, 합작투자 또는 라인센싱 파
트너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로 거래상담 주선을 비롯하여 시장분석정보를

제공

< IBP(International Buyer Program)>
높은 수출 잠재력을 지닌 산업에 관한 미국의 중요한 무역전시회를 선

정하여 지원. 외국 주재관이 해외의 바이어 및 유통업자를 국내전시회에
참석하도록 유치하는 한편 전시회에서 해외바이어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전시업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Multi- State/Catalog Exhibitions Program>
급속하게 성장하는 해외시장에 미국 상품 소개 카탈로그를 전시하는 카

탈로그 전시회 프로그램

< T rade Fair Certification>
미국상품의 판촉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국제 산업 무역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주최자가 신규상품 및 신규수출 미국업체를 모집하면

사전 판촉에서부터 미국 전시업체들에 대한 현장지원에 이르기 까지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

나. 농무부(US Agricultural Department)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1997년 573억불로서 미국 총수출의 6.6%를 차지하
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영농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은 반면, 해외 장벽
이 가장 높은 품목이기 때문에 상무부와 별도로 미 농무부에서도 아래와

같이 별도의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ww.usda.gov)

< Export Enhancement Program>
미국 농산물 수출업자가 보조금지급이나 다른 불공정무역관행을 자행하

는 국가의 경쟁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과
함께 수출업자에게 보조금(bonuses)을 지급

< 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낙농품 수출업체에게 수출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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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 480>
미국 농산물의 잠재시장성을 보이는 개도국에 대한 농산물 수출에 대하

여 수출대금을 20년을 상회하는 상환조건으로 지원

<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위험이 높아 농산물 수입을 꺼리는 외국 민간은행에게 농무부에서 CCC
를 통해 민간미국은행 및 외국은행들의 대출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최고

98%까지 대출보증해주는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로 국내은행들이
L/C개설을 꺼리자 CCC에서 GSM(General Sales Management)자금 11억불
을 미국은행을 통해 지원키로 한 바 있음.

< The T rade Assistance and Promotion Office, AgExport Connections>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한 민간기업들에 농산물 무역 및 시장정보를 제공

< T rade Show, T rade Mission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에서 매년 10- 15개 농산물 무역전시
회를 선정하여 전시회 행사를 홍보하며 전시업체에 대한 시장정보를 제공

함. 대규모 전시회의 경우에는 "미국 식품관(American Food Pavilion)"을
구성하고 BEMS시장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를 후원하기도함. 업체분담
율은 행정비용, 급여를 제외한 전체비용의 95% 이상임.

<기 타>
Foreign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 Market Access

Program, Sunflowerseed and Cottonseed Oil Programs, FAS Overseas
Annual Marketing Plans 등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래 운영중.

다. 중소기업청(SBA, www.sbaonline.sba.gov)

< 7(A) Export Working Capital Loan Program(EWCP)>
수출업체들에게 단기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프로그

램은 SBA와 EX- IM BANK가 공동 운영

< International T rade Loans(IT L)>
현재 무역에 종사하거나 무역을 준비중인 기업들이나 수입으로 인한 피

해를 보고있는 기업들에게 운영자금 과/또는 시설자금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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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SBDCs는 중소기업들이 수출마케팅 기획에 대한 FEASIBILIT Y를 평가
하고 결정하며 대출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

는데 상무부의 Export Assis tance Center중 19개 Hub에 최소한 1명 이상
의 무역.금융전문가를 두고있으며 이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에 대해 다
양한 EWCP(Export Working Capital Program) 제공업무를 주로 수행

라. 기타

미 상무부를 비롯하여 수출주관부서외에도 미국은 각연방정부 부서별로

미국기업의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연방 에너지부

(www.doe.gov)에서는 미국산 화석에너지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APEC,
International Energy Agency 등과 같은 국제포럼에서 잠재 사용자들에게
신기술을 설명하는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등을 후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효
율적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국제적 활동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개도국에게 Greenhouse Gas Mitigation 기술을 제공하는
"The Greenhouse Gas Technology Information Exchange"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www.dol.gov)에서는 미국 국민에게 보다 높은 기술.임금의 일자리
를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 국제경제정책에서 국

내 고용과 소득효과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무부(www.dos.gov)에서도 해외대사관등을 통하여 미국기업들이 외국정
부와의 무역 및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며 주재국 법률, 규칙,
조세, 수입규제 등과 관련된 영업상 문제들의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국무
부는 해외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과세, 통신 등에 대한 협상에서도 중요
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

교통부(www.dot.gov)에서는 T itle XI Guarantee Program을 통해 미국 선
박 및 조선소 소유업체들이 유리한 조건의 장기금융지원 수혜를 위한 보증

을 해주고 있는데 1993년 "the national shipbuilding and shipyard
conversion"에 따라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을 구매하는 외국 구매자도 동
프로그램을 이용가능토록 하고 있다.

재무부(www.ustreas.gov)에서는 외국정부의 수출금융 보조금 사용을 감
축하기 위한 국제협상을 주도함으로써 미국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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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전개하고 있으며, 미 환경청(www.epa.gov)에서도 전 세계의 환경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잠재적인 수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개발처(www.tda.gov)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및 산업 프
로젝트와 관련된 Feasibility Study에 대한 자금지원, 비즈니스 워크숍, 다
양한 형태의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미국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USIA(www.usia.gov)에서는 직접적으로 무역진흥활동을 전개하지는 않지
만 다른 수출진흥기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상정책을 외

국 언론 등에 홍보하며 미국 국익에 유리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다른

무역진흥기관들의 무역사절단을 지원하면서 주재국의 여론을 분석하여 정

부 및 민간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통상 및 직접투자정책, 외국의 무역장벽제거를 위한 대외통상
협력기구인 USTR(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www.ustr.gov)에
서도 미업계의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무역장벽에 업계의 요청으로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301조의 운영 및
관리업무 등과 같이 외국시장의 개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advocacy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3. 수출지원금융

가. 수출입은행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지원되는 주요 금융은 금융제공, 신용보증, 수출보험
등이며, 1993년도 이후 수출금융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199년도에
제공한 지원규모는 115억불이었다.

미국 수출입은행은 경쟁국의 상업용 대외원조자금운용에 대응하여 미국기

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조건부원조(tied- aid)로서의 비상시운전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지방정부와의 협조로 중소수출업체의 발굴.지원과 중소
제조업의 대외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직접융자는 수출가액 천만달러 이상인 자본재거래시 외국의 수입자에게 7
년이상, 수출가액의 85% 범위내에서 직접대부해주고 있으며, OECD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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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내역>
(단위 : US$백만)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금융지원

직접금융 424.6 660.9 1,634.7 2,979.8 1,584.4 1,236.3
간접금융 206.2 150.5 86.6 36.6 13.9 0.0
기 타 145.4 5.1 26.7 0.0 - -
소 계 776.2 816.5 1,748.0 3,016.4 1,598.3 1,236.3

보증사업

중 기 3,845.8 4,218.6 6,252.2 5,843.0 4,677.8 5,314.6
장 기 2,121.7 2,939.0 2,682.6 1,585.0 728.8 720.9
운 영 비 66.7 143.4 159.7 180.6 305.8 377.8
소 계 6,034.2 7,301.0 9,094.5 7,608.6 5,711.6 6,413.3

수출보험

단 기 4,045.4 3,398.1 3,754.6 3,634.8 3,801.9 3,134.7
중 기 508.1 822.1 474.4 626.6 753.1 733.4
소 계 4,553.5 4,220.2 4,229.0 4,261.4 4,555.0 3,868.1

함 계 11,363.9 12,337.7 15,071.5 14,886.4 11,864.9 11,517.7
자료원 : 미국 수출입은행 연차보고서 각년호.끝.

간접대출은 국내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천만달러 이하의 조건으로 OECD
가이드라인 금리보다 0.5%내지 1.5% 낮은 고정금리조건으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대출제도를 통해 건대 지원금액 250만달러 미만, 업체당
연간 지원한도 천만달러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금융기간에 대해 융

자하고 있다.

또한 상환기간 7년이상, 대출금액 천만달러 이상인 수출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차보전제도(interest eaualization programme)를 도입한 바 있으며,
기타 Medium and Long T erm Guarantee Program, Aircraft Finance
Program, Project Finance Program, Credit Guarantee(Financial Ins titution
Bank Facilities), Insurance Program, Working Capital Guarantee Program
등을 운영중에 있다.

나. A ID(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ww.info.usaid.gov)

시장개발, 농업 및 인프라 개발을 통하여 개도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는 원조를 미국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개도국 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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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미국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확대라는 양대 목표를 함께 추구하고

있는데 1995년도까지 연방정부예산의 2.5%에서 1.2%까지 축소함으로써
GDP의 0.2%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해외원조국 1위의 자리를 일본에게 내
어주었으나, 아직까지 해외원조의 80%이상을 미국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다.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www.opic.gov)

개도국의 주요 프로젝트 개발에 참가하는 미국기업의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제도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자금의 경우
미국제품구입에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다자간 투자보증기구인 MIGA와 공
동협력을 통해 투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OPIC에서 1997년도에 인수한 정치적 위험에 대한 보험가액은 16억불이었
으며, 25개국 51개 프로젝트에 7억불의 자금을 지원하여 212백만불의 순이
익을 창출함으로서 GAO로부터 매우 이익창출형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
한 26년간 업무를 통해 251개의 프로젝트에 520만불을 부보하였으며 이중
13백만불을 보험료로 지급하여 보험손실율은 1.3%에 불과함에 따라 연방기
관중 최고금액인 총 30억불이상을 유보할 수 있었다.

4. 미국의 수출지원 예산

미국의 수출지원예산은 1995년에 3,162백만불, 1996년에 2,739백만불에 이
어 1997년에는 2,388백만불로 매년 13%정도 감소하고 있으나, 1998년에는
20%정도 증가한 2,874백만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국 연방정부의 총예산에서 수출지원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2.1%에서 매년 감소하여 1997년에는 1.5% 수준인데 특히 WT O 농산
물 협정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기관별 지원현황을 보면 미 수출입은행과 농무부가 총예산의 60%이상
을 점유하고 있으며, AID 및 OPIC의 개도국 프로젝트 지원이 24.5%, 상무
부가 10% 정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 직접적으로 금융 및 마케팅정
보를 제공하는 예산은 줄고 다자간 및 쌍무협상에 의한 외국의 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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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증가하여 미국의 수출지원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관별 수출지원예산>
(단위 : 백만불)

기 관 명 1997년 1998년
농무부
상무부
에너지부
노동부
국무부
교통부
재무부

AID
Ex- Im Bank

OPIC
SBA
T DA
USIA
UST R

741
241

5
1

101
44
2

426
722
136

6
51
26
21

1,347
248
12
1

100
8
2

414
630
150
10
55
26
22

합 계 2,388 2,874
자료원 : T PCC, T he National Export Strategy, 1997.10월

<미 연방정부의 수출지원 내역>

(단위: 천불)

구분 1995 1996 1997

시장개방
-다자간 협상
-쌍무간 협상
-불공정무역

125,680
32,176
81,318
12,186

123,413
31,965
79,160
12,288

133,259
40,017
80,529
12,713

해외수출보조금 1,028,465 691,364 569,165
금융 및 보험지원

-금융
-보험

1,296,720
642,848
653,872

1,068,170
678,100
408,070

685,244
577,363
107,881

해외시장정보 제공
-수출상담
-해외시장정보
-전시회 등 이벤트

256,727
70,627
123,273
63,387

256,003
73,153

118,377
64,470

261,486
75,478

121,318
64,690

업계대행 46,149 48,265 50,481
주요 프로젝트 연구 52,880 51,650 45,000
해외시장개척 813,110 534,500 557,387
합 계 3,691,731 2,791,365 2,302,022
자료원: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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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첨 1. 미국의 수출지원제도 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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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 무 부

-농산물 수출
업자 지원

미국수출입은행

- 수출대부
- 보 증
- 보 험

국 무 부

-경제·경영국
해외사업지원

-해외주재대사

중소기업청

-수출자문
-금융징원

T PCC

수출지원체계 일원화

OPIC

-정치위험보험
-대개도국금융지원

무역개발계획

-대개도국 프로젝
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AID

-미국해외원조에
수반된 수출기회
포착

미 재무부 FSC

-해외판매공사(FSC)
를 통해 수출시
세금 5% 감면

UST R

-불공정무역관행

미 상 무 부

ㅇ 국제무역국(IT A), 지역사무국

-수출자문, 해외판매촉진
-무역사절단
-해외지사설치, 운영
-수출상사관리

ㅇ 기 타 국

-수출허가지원,해외여행자 수칙
-수산물수출지원, 소기업수출지원
-기타 해외기준요건 정보제공

주 정 부

수출사무소

-주내중소기업체수출지원
-수출자문, 수출금융지원

주별 지방자치단체

(메디슨시, 필라델피아시,
보스턴시, 루이스빌시 등)

-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세미나
-수출상사설립
-해외시장연구

미수출업자

서비스문의

↑ 연방정부

↓ 주정부

주소재 대학

-무역자문정보 지원
-해외시장연구

주소재 금융기관

-상업은행, 신용·보험회사
(P ilot 계획) 등
- EXIM의 에이젼트로 활동

주정부간 공동 협의기구

-공동수출지원에 협력
-중남부무역위원회
-중부무역위원회
-중부국제농업무역위원회 등
-필라델피아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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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1. 수출지원제도

일본의 경우 막대한 무역흑자로 인해 무역수지 개선압력을 받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수출지원제도나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수출지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거래의 원활화”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로 JET RO에 의해 추진되는 거래원활화 사업은 일본기업들에게 해외
정보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특정업종별무역진흥사업, 국제화추진 특별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2. 수출지원제도

가. 수출 주관부서

일본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수출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출지원 주관부서가 명백하지는 않으나, 통상산업성의 경우 JET RO 감독
부서가 통상산업성 무역국 총무과임으로 동부서가 수출지원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산부는 수출에 관한 사무의 총괄 즉 수출허가 및 승인, 수출사
후관리의 총괄, 국제적 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수 있는 거래의 관리, 수출
및 수출입 조정에 관한 수출입 거래법의 시행, 駐留軍물자의 공급 및 역무
제공에 관한 사무 총괄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수출지원을 직접 관장하지는

않다.

중소기업청의 경우 거래유통과 업무분장에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장려 및
지도와 관련되는 업무”로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수출지원업무를 추진하지는 않고 있으며, JET RO를 통해 추진하는 국제화
지원업무의 일부가 수출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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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성 무역국 총무과 JET RO반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청
거래유통과 국제실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JET RO의 수출지원업무

JET RO는 국내 31개의 사무소를 비롯해 해외 58개국에 28개 센터와 51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민간기구로 등록되어 있으며, 308명의 해외파견인력중
정부부처의 파견직원이 92명이나 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단체등을
포함할 경우 해외파견인력의 50%이상이 비JET RO 직원이다.

JET RO는 해외조직망을 중심으로 조사, 홍보, 전시, 거래알선 등을 촉진하
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통상마찰완화와 수입촉진 및 산업기술교류,
개도국에서는 일본기업의 현지진출전략수립지원과 수출산업 육성을 지원하

고 있는데 1995년도 JET RO의 주요 업무실적은 다음과 같다.

<해외시장조사 및 정보제공사업>
ㅇ 해외시장동향조사 : 기초정보수집 3,914건
ㅇ 마케팅 조사 : 인도네시아의 합성섬유.직물산업, 말레이지아의 기계공

구 등 9개품목
ㅇ 상품동향조사 : 定型시장조사 7개품목, 해외정보조회 90건, 비쥬얼정

보수집 등

ㅇ 수탁조사 : 민간기업 및 단체로부터의 조사의뢰에 의한 조사 (11건)
ㅇ 거래알선 : 대일수입 관련 1,111건

<중소기업 해외 전시회 사업>
ㅇ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개최 : 시카고 GIFT SHOW, 케른 국제식품전

등 7개 전시회 참가
ㅇ 지방산업등 소규모전시 : 국제광학.검안.안과전시회(밀라노), 뉴욕絹織

物展 秋田縣 長春전람회 등

ㅇ 중소기업 전시회 조사 : 중소기업 출품 유망전시회에 대한 현지조사
<중소기업 특정업종별 무역진흥사업>
ㅇ 농림수산업 무역원활화 정보수집 및 조사 : 마케팅조사 3개, 식품산업
국제화 가능성 조사 3개, 식품산업기술 기술고도화 기초조사 2개
ㅇ 식품관련산업 국제화 지원사업 : 해외진출지원 미션단 파견(뉴질랜드)

- 52 -



Ⅱ.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일본>

다. 상공회의소의 수출지원업무

일본 상공회의소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완전한 민간단체로서

수출지원만을 위한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외국기업과의 무역증진을 위해

업체 D/B 인 CIN (Chamber' s Int' l Network)을 구축하여 98년 4월 1일부
터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으로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

일본은 중앙정부차원의 수출지원사업은 미미한 데 반하여 일본 지방자치

단체의 수출지원 사업은 적극적이다. 한 예로 동경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수출지원사업은 아래와 같다.

<해외 무역주재원 파견>
ㅇ 대상지역 : 4개소 (뉴욕, LA, 파리, 북경)
ㅇ 파견목적 : 무역 및 해외경제동향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조사하

여 도내의 중소기업에게 제공

<국제 전시회 참가>
ㅇ 기본방침 : 해외 5개전시회, 국내 1개 전시회에 출품하며, 일반 소비

재 및 선물용품등을 중심으로 출품

ㅇ 해외전시회 : 프랑크푸르트메세, 파리 企業GIFT전문전, 시카고 인센
티브쇼, 캘리포니아 GIFT 쇼, 뉴욕 프리미업 인센티브쇼

<상설 샘플쇼룸 제공>
都立산업무역센터에 :동경상품 샘플쇼룸“을 설치하여 제품의 소개 및 거
래알선을 추진 (면적 803 S/M)

3. 수출금융지원제도

가. 수출입은행

일본 수출입은행의 96년 수출금융지원실적은 3,400억엔으로 수출입은행의
전체융자금액 14,286억엔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구매자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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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억엔, 공급자 금융이 941억엔으로 구매자금융이 전체의 72.3%이다.

일본 수출입은행에서는 외국환저당대부, 자금대부제도, 외국환어음매수제
도 등을 70년대 초반까지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최
근의 주요 금융지원업무는 수출금융, 수입금융, 해외투자금융, 프로젝트 파
이넨싱, 채무보증 등이며, 기타 외국정부에 대해 Untied Loan 제공, 채무보
증, 브리지 론, 정부베이스의 차관제공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6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업무 내역을 보면 수출융자가 3,400억엔, 수
입융자 656억엔, 투자융자 6,967억엔(자원 1,931억엔, 일반 5,036억엔),
Untied Loan 등 3,263억엔, 보증 570억엔 등 총 14,856억엔이다.

97.3.31 현재 일본수출입은행의 차입금 총액은 6.69조엔이며, 이들의 대부
분은 재정투융자이고, 채권발행액은 1.07조엔이다.

<일본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내역>

(단위 : 억엔,%)

구 분

Supplier' s Credit Buyer' s Credit,

Untied Loan등
합 계

선박 플랜트 소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1992 - - 936 5 936 5 2,028 10 2,964 15

1993 225 2 810 6 1,035 8 1,082 8 2,117 16

1994 250 1 1,501 8 1,752 10 2,158 12 3,910 22

1995 26 0 616 4 641 4 1,187 7 1,828 11

1996 223 2 718 5 941 6 2,459 17 3,400 23

주 : - 구성비는 수출입은행 전체 융자에 대한 비율
- 기술제공은 플랜트에 포함

이를 품목별로 보면 전기기계, 통신기계, 산업기계등 기계류가 9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박은 223억엔으로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수출보험

일본의 수출보험은 무역보험의 일환으로 무역일반보험, 수출어음보험, 수
출보증보험 등으로 일본 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 통산성(MIT I)의 지침에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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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의 보전율은 비상위험의 경우 82.5%, 신용위험의 경우 80%를 상
한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수출보험의 보전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13- 15% 수준에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동경도의 경우 수출어음보험의
경우 400억엔을 한도로 채권액의 15% 이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무역보험과 관련한 손실율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

확한 손실율을 파악하기는 힘드나, 96년 전체 인수금액과 무역보험 지불상
황을 보면, 무역보험중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일반보험 인수금액은 선적전
(포괄), 선적후(포괄)가 각각 8조6,214억엔, 9조4,237억엔인데 반하여 무역보
험지불금액은 각각 6백만엔, 288억엔으로 각각 0.0%, 0.3%에 달하고 있어
손실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역일반보험은 무역보험법상의 보통수출보험, 수출대금보험, 중개무역보
험 등 수출과 관련된 위험을 하나로 통합한 포괄보험으로서 저리의 보험료

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항로변경위험, 중개비상위
험에 대해 부보하고 있다.

그외에도 피보험자를 외국환은행으로하여 환어음이 만기에 지불불능됨으

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수출어음보험과 설비 등의 수출 또는 기술

제공에 있어서 수출자 또는 해외건설공사의 수주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한

보증서에 대해 외국환은행이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이행청구를 받아 보증채

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수출보험 등이 있다.0

< 1996년 수출입은행의 무역보험 실적>

(단위 : 백만엔)

지역별

무역일반보험 수출
어음
보험

수출
보증
보험

선적전 선적후 중 개

개별 포괄 개별 포괄 대부 개별 포괄

아시아 49,079 3,321,802 47,069 4,073,453 83,655 2,196 120,833 16,802 1,693

유 럽 6,795 1,410.662 7,985 1,600,328 89,162 1,822 20,597 27,700 893

북중미 799 3,139,396 1,227 3,137,731 181 499 6,609 11,928 0

남 미 3,226 201,197 4,007 164,289 1,190 460 13,733 5,736 0

아프리카 1,779 230,984 1,792 142,084 0 510 2,415 2,394 0

대양주 20 317,375 22 305,867 0 708 4,374 3,711 0

합 계 61,698 8,621,416 62,102 9,423,752 174,188 6,195 168,651 68,271 2,586

주 : 아시아는 중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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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출신용보증

일본의 96년도 수출보증 규모는 9,104백만엔으로 전체 신용보증금액인
15,166,542백만엔의 0.1%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수출보증활용이 낮은데 이
는 일본의 경우 시중은행을 통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출신용보증 현황>

(단위 : 건,백만엔,%)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건 수
실 적 1,543 1,480 1,470 1,343 1,243 1,136
증감율 14.5 - 4.1 - 0.7 - 8.8 - 7.3 - 8.4

금 액
실 적 13,748 13,336 12,164 10,681 9,664 9,104
증감율 33.5 - 3.0 - 8.8 - 12.2 - 9.5 - 5.8

자료원 : 신용보증협회

라. 기타

일본에서는 수출소득공제, 수출소득할증공제, 기술소득 및 해외지점개설보

조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 등 수출과 관련한 세제상의 특혜가 있었으

나 무역흑자로 모두 폐지되고 관세환급제도와 기술이전 해외소득의 특별공

제 등만이 개정되어 남아 있다.

또한 민간합동으로 매년 각 수출목표를 설정하여 진흥책을 토의하는 최고

무역회의도 1982년부터 제품수입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개편되어 운

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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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국>

1. 영국의 수출지원기관

가. 통산부(DT I)

영국의 수출진흥계획은 통산부(DT I, Department of T rade and Industry)
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특히 DT I내 영국 무역위원회(BOT B)에서 국제무역
에 대한 정부주관의 수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업무는 통산부내 Trade Policy와 Export Promotion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정책국(T rade Policy)은 7개과(directorate) 312명이 인원이 연간
28,602천 파운드(97/98회계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데 무역관련 대내
외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무역정책과 (T rade Policy Directorate)>
국제 및 EU무역정책, 세계무역기구, 북미지역,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
한 무역정책을 수립

<뉴 이슈 및 개도국과(New Issues ＆ Developing Countries Directorate)>
뉴 트레이드 이슈, 국제투자정책, 교역과 개발, UN 및 EC의 개도국관련
일반교역정책, 뇌물추방을 위한 OECD 작업, EU의 개도국 정책수립

<수입과 (Import Policy Directorate)>
수입관련 일반정책, 반덤핑, 섬유교역, 관세율 협상, EC외부 세율,

GAT T 관세평가 코드, GAT T 및 자동세율 쿼터, 관세율 등의 업무수행

<국제경제과 (International Economics Directorate)>
경제적 합리성, 무역금융, 국제교역정책의 경제성, 수출촉진제도의 경제
성 평가, 교역 및 투자의 성과분석 (상위 80개 시장에 대한 성과분석을 매
년 시행), 전반적인 교역성과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수행

<유럽과 (Europe Directorate)>
국가보조정책, 기업보조금 및 공공지원에 관한 OECD 실무협의회에 영
국을 대표, 유럽단일시장, 국제에너지, EU 산업정책, EU 확대문제 등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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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행

무역진흥국(Export Promotion)은 10개과 720명의 인원이 연간 108,845
천 파운드(97/98회계년도)의 예산으로 영국 상공인들의 수출지원 업무를 주
로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합동수출진흥과 (Joint Export Promotion Directorate, JEPD)>
- 서비스 개발·관리, 서비스 요금정책, 서비스 판매·촉진, 외국어 및
수출관련 교육훈련 정책, 상공회의소와의 협력

- 일반수출정책, BOT B 회의 및 연간보고서작성, 지역자문그룹과의 협
력, 협회 및 상공회의소 공동회의개최(연2회), 수출클럽회의개최

- 100명의 Export Promoter의 채용 및 정책지원, Export Development
Councellor 채용지원 등 Business Link의 수출서비스의 활동지원

- 재외공관 상무담당실의 자원 및 정보화시스템 관리, 수출분야 공무원
의 전문성 향상, 투자촉진·보호협정

<수출서비스과 (Export Services Directorate)>
- 수출정보의 수집·저장 및 전파
- 수출정보운영을 위한 계약의 체결
- OT S정보의 중앙관리 및 판매
- 수출시장정보센테(EMIC)의 운영
- 무역박람회 및 해외세미나 개최를 위한 기업 보조금 관리
- Outward Mission, Inward Mission/VIP 초청 및 Overseas Store

Promotion 제도의 정책개발 및 관리

<프로젝트수출진흥과 (Project Export Promotion Directorate)>
- 공항, 항공장비, 도로, 도시교통제어체계, 터널, 철도, 항만, 해양체계,
교량, 보건, 관광, 미디어

- 레저, 교육훈련, 배타적 경제수역수출, 통신
- 에너지 프로젝트, 전력, 채광, 제련·화학 프로젝트, 상하수도·사회인
프라 프로젝트

기타 지역별 수출정보를 수집하는 수출진흥과과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공

급실 (Oil, Gas ＆ Petrochemical Supplies Office)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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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무역위원회(BOT B, British Overseas T rade Board)

영국 무역위원회는 수출진흥을 위한 정계의 각종 지원업무에 대한 방향제

시 및 통상현안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하는 민간 자문기구로서 산하에 유사

한 성격의 지역별 자문그룹(AAGS)과 별개의 해외프로젝트 위원회(OPB)를
두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무국은 DT I의 Overseas T rade분야의 관련부
서들이 담당하고 있다.

BOT B는 영국 통산부 장관이 의장이 되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기
업인과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지역별 자문그룹(AAGS, Area
Advisory Groups)에서는 신규 및 비경험 수출자, 수출 여건 어려운 특수시
장 신규 진입자, 해외주요 프로젝트 참여기업 등에게 지역별로 자문을 해
주고 있으며, DT I에서 AAGS이름으로 해당지역별로 세미나, 토론회, 사절
단, 전시회 참여지원 등의 수출진흥프로그램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해외 프로젝트 위원회 (OPB : Overseas Projects Board)에서는 해외주요
Project에 관해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중견기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주
요 Projects와 관련 정부와 업계간의 의사 전달을 위한 중개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실무업무는 DT I의 프로젝트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 외무부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185개 해외 각 공관에서 1,000여명의 상무담당직원들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 DT I에서는 해외공관에 총 25명 파견하여 15명은 상무
관 역할 수행하고 10명은 6- 9개월 해외 상무업무 연수토록 하고 있다. 각
공관 상무담당직원들은 일반적인 경제.시장정보 수집 외에도 본부와의 연
락을 통해 특별시장에 대한 심층조사도 하고 있다.

라. 기타

영국 국방부 (Minis try of Defence)는 무기수출 서비스기구(DESO,
Defence Export Services Organisation)를 별도로 두고 무기수출을 전담하
고 있으며, 농수산부에서는 영국 농산품, 식료품, 수산품, 음료, 술 등의 산
품수출을 장려하고, 노동부(Department of Employment) 및 영국관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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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T ourist Authority)에서는 관광상품, 자원부 (Department of
energy)에서는 석유가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제약 및 의
료장비, 교통부(Department of T ransport)에서는 항공.조선 등의 해외마케
팅지원을 하고 있다.

2. 주요 수출지원제도

가. 해외 무역전시회 지원

통산부 수출서비스과에서는 주요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 1
개국 3회까지 걸쳐 전시장 기본부스 임차료의 50% 지원하고 있으며, 서유
럽외 지역에서 박람회 개최시 참가자에 대해 회사당 2명의 여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또한 비영어권 지역에서는 통역을 제공하고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을 통해 업계의 해외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나. 대외 사절단 지원

통산부 수출서비스과에서는 상공회의소 및 무역단체 등에서 후원인이 되

어 선발된 사절단에 대해 1개국에 최초 3회 방문시까지 시장개척금융을 지
원하고 있으며, 4회째는 그 이전의 1/2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여비 보조는 참가 회사당 1명씩 지원하고 FCO 해외상무요원들은 사절단에
게 마케팅정보와 거래알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외국 사절단 지원

통산부 수출서비스과에서는 영국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초청되는 외국사절

단에게 국외여비의 50- 75%, 국내여비의 50%를 지원하고, 통역비 50%, 숙
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며, 설명회를 위한 리셉션 등 경비의 50%도 지원
하고 있다.

라. 해외 세미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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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수출서비스과에서는 횟수 관계없이 Seminar와 관련 전시회 경비
의 45%를 지원하고 서유럽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의 발표 회사당 2명
까지 여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마. 해외 백화점 지원

통산부 수출서비스과에서는 해외 대규모 소매점을 활용, 영국상품 진열하거
나 소개하는 업체에 대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무부 해외공관
상무요원들도 최대한의 선전효과를 위한 점포 관리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

고 있다.

바. 해외 프로젝트 지원

통산부 프로젝트수출신흥과에서는 세계 대형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외무부 해외공관, ECGD, ODA(해외개발청)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해외 프로젝트 획득을 위해 개도국에 대한 원조자금제공과 프로젝트

수주를 일괄 교섭하는 방식으로 행정적 및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영국의 수출금융지원제도

가. 개요

영국은 일반 민간은행의 대업계 대출금리가 현재 8%내외로 매우 낮음에
따라 별도의 수출금융지원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은행에서 내
수 및 수출입에 관계없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수출업계를 위해 1919년부터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를 통해 수출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EDCF는 신용
기간 2년이상, 거래금액 2만파운드 이상인 자본재 수출에 대해 보험 및 보
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ECGD는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수출계약상 대금미지급을 위한 보험인수 등 이차보전제도를 주로 하고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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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출범이후 약 2,500억 파운드의 수출건을 인수, 연간 약 30억파운드의 인
수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ECGD는 기본적으로 업계의 보험 premium 수입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자본금이나 별도의 기금을 보유치 않고 있으나, 재무부가 관리하는
Consolidated Fund에 전입(잉여금 발생시), 차입(손실발생시)하는 방식의
재정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997년에 4.5억파운드의 잉여금을
Consolidated Fund에 전입하였다.

EDCF에서 제공하는 구매자신용보험으로는 건별로 5백만 파운드 이상의
자본재 및 Service 수출을 하는 기업에 금융을 제공한 민간은행에 대해 지
급을 보증하고 있으며, 2천파운드 이상의 특정프로젝트에 금융지원한 은행
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프로젝트 신용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공급자신용보험으로는 환어음 또는 P- Note를 매입하여 은행이 중기수출
신용거래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데 은행은 최소 2년이상의
신용기간을 제공하며, 계약금액의 최대 85%까지 융자하며, 나머지 15%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신용기간 개시전에 지급해야 한다.

EDCF에서는 일부 프로젝트에 한건의 계약이 아닌 여러건의 계약이 있을
경우 이들을 전부 커버하기 위해 Credit Lines을 이용하기도 한다.

< ECGD의 보험인수 및 손실 현황>
(단위: 백만파운드)

구 분 93/94 94/95 95/96 96/97
공급자 금융보험

구매자 금융보헙

1,7242

2,344

779

2,226

641

3,421

541

2,072
합 계 4,086 3,005 4,062 2,613
CLAIM 금액 512 421 294 237
소구금액 188 157 226 256

4. 민간기구의 수출지원현황

영국 민간기구의 수출지원현황을 보면 상공회의소 (Association of British
Chambers of Commerce)에서 수출자가 구체적인 시장조사를 원할때 전문
적인 수출마켓팅 조사요원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업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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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하의 중소업체가 해외 시장조사연구를 의뢰할 경우 이에 대해 조사경

비를 지원하는 EMRS(Export Market Research Scheme)를 운영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수출 잠재력이 있는 회사를 식별하여 수출개발자문관이

실무적 사정을 자문하는 Active Exporting Initiative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
며, 각 산업별 무역단체 (T rade Associations)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출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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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랑 스>

1. 수출지원제도

프랑스의 수출지원 주관부서는 재무성의 대외경제협력국(Direction des
Relations Economiques Exterieures : DREE)로서 기업의 수출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포함한 프랑스 정부의 대외 무역정책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국은 상무관 조직망(PEE)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경제·재무부의 지방무역대표국(DRCE) 및 해외전시-기술이전공사(CFME-
ACT IM)을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정보를 전파하고 있으며, 정보의 축적 및
관리는 무역진흥공사(CFCE)에서 담당하는 등 수출지원기관간의 상호협력
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89년 체결된 프랑스 수출헌장(La Charte nationale de
l' exportation)를 확대하여 기업의 국제개발헌장(La Charte du Developpement
international des entreprises)을 1994년 공표하여 프랑스 기업 특히, 중소기
업들이 수출지원제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프랑스 지방의원

협회(L' Association Nationale des Elus Regionaux : A.N.E.R.)를 포함한 17
개 국내.외 수출지원기관들을 조정(Coordination)하는 규범이 되고 있을 정
도이다.

국가적으로 전략 수출품목을 지정하여 직접적인 수출지원을 하는 제도는

없으나, 프랑스 수출보험공사(COFACE)에서는 프랑스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항공산업, 방위산업, 도로·교량, 에너지, 통신시설 산업의 수출에 소
요되는 대규모 자본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어, 국가전략적 수출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수출지원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무기와

방위서비스의 수출활동도 무기대표부를 통해서 활발히 지원되고 있다.

2. 수출지원 업무

가. 대외경제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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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재무부의 소속된 대외경제협력국은 전세계 117개국 대사관에
2,252명의 상무관을 파견시켜 이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여 해외 경제 및
무역정보를 파리무역진흥공사 및 지방무역대표국 등을 통해서 업계에 전파

시키고 있으나 본사인원은 48명에 불과하다.

경제확대분관(P.E.E : Postes d' Expension Economique)으로 불리우는 해
외상무관실은 대외경제협력국의 경제자문관(상무관) 1명과 전문기관에서
발탁, 양성한 산업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 기업 특히, 중소기업
의 해외시장조사 및 수출증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상무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 및 상업환경과 산업별 기초정

보를 조사하고 수입에이젼트를 비롯한 수입자와 현지 생산업체와의 상담을

통해 프랑스 상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 기업의 해외진출전략,
분쟁 및 금융, 보험 등에 대해서도 해외상공회의소와 공동보조로 여러 가
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이들 해외상무관과의 접촉은 지방무역대표국, 무역진흥공사, 해
외전시공사-기술이전공사 등에서 자문을 하고 있으며, 직접 유선 및 방문
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국가의 경제.상업 기초정보 및
시장접근자문은 무료이나 기타 용역에 대해서는 프랑스 무역진흥공사가 창

구가 되어 일정요금을 유료로 대행해주고 있다.

지방무역대표국(Direction Regionale du Commerce Exterieur : D.R.C.E.)은
그 지방 주지사의 권한아래 그 지방에서 공공 수출지원기관의 연락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국가차원의 지원은 DREE 및 COFACE와 연계
하거나 국가-지방간 계약에 의해 지방위원회와 연계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에
따른 금융지원내용 등을 교육하고 있다.

나. 프랑스 무역진흥공사(CFCE : Centre Francais du Commerce Exterieur)

CFCE는 대외경제협력국의 감독하에 중소기업의 국제개발 장려를 위해 외
국시장에 대한 제반 정보의 입수.전파하는 공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KOT RA처럼 프랑스 수출지원의 첨병역활을 수행하고 있다.

CFCE의 특징은 산업 및 자문기관 그리고 국제무역증진 기구들과 긴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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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하에서 해외 상무관(P.E.E.)을 통해 수집된 경제,무역정보를 바탕으로
해외경제.산업.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가를 통해서 개별적인 지
원도 하고 있다.

CFCE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수출지원업무는 아래와 같으나 대부분 유
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카타로그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견적에
의거, 요금 산정하고 있으며, 기업에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정부가
원가의 대부분을 지불해주는 "할인 티켓(T iket Moderateur)" 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며 1995년도 연간예산은 162백만프랑이었다.

<오리엔테이션 센타>
처음 수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위해 마련된 창구로서, 프랑스의 각종 수
출지원제도 및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자료실 운영>
해외시장 접근기술 및 경제상황, 농산물 국제시장, 공산품 및 산업 서비
스 해외시장 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지방국제 자료실은 상공

회의소 조직망과 연결되어 PEE보고서 열람가능

< EURO화 정보센타>
EU 프랑스 대표부와 협력하여 유럽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 ECUFINDER 데이터은행>
유럽 국가들의 대기업 금융 오파를 검색할수 있는 데이터 은행 운영

<정보 전산 시스템>
- MINIT EL을 통한 각종 D/B 보급 : 연구조사서 목록, 요약 정보, 현황
도표, 거래알선, 공공시장, 해외 전시회, 농-식료품 무역통계, 시사, 유
관 기관 및 업체 주소록 등을 제공

- 대 기업 정보 서비스(EXPORT AFFAIRES) : 가입 기업들에게 비즈
네스 건, 공공시장, 국제프로젝트 및 시장접근방법에 대한 정보제공

- 인터넷 홈페이지(PL@NET - EXPORT ) 운영 : CFCE가 비치한 기초자
료 및 업데이팅 정보 등의 정보 제공(http:/ /www.cfce.fr)

- Business Cooperation Network(BC- NET )가입 : EU집행위에서 운영
하는 기업 협력 및 접근 정보 시스템 활용

- 기존 통계 자료 활용 : UN 세계무역통계(COMT RADE) D/B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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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한 D/B(ALIX), 해외 시장 GUIDEXPORT , 품목별 최근 5년간 주
요 수출.입업체 디렉토리 MINIST AT 등의 통계자료 제공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자료발간>
- 무역자문관, 전문가 및 국내.외 결정자들을 초대하여 상품-국가, 지리,
기술 또는 방법론에 대한 세미나 개최

- P.E.E. 및 C.F.C.E. 전문가들이 만든 국별 시리즈, 시장조사서, 산업별
현황, 경제 및 통계자료, 기타 자료들을 발간하여 직접 및 우편 판매

- 주간지 MOCI및 Actualites Reglementaires(관세, 세제, 금융 및 유통
규정집)을 자회사인 S.E.D.E.C.을 통해 발간

- 구내 국제무역서점을 통해 상공회의소가 발간한 FRANCE- EXPORT
수출업자 디렉토리, 세관 및 운송 양식, 여타 국내.외 다수 출판물 보
급. 국제무역서점은 UN, WT O, IMF 등 국제 기구의 프랑스내 보급
에이전트임.

<산업별 전문 담당자를 통한 개별 지원>
- 수출전략면에서 기업 안내용으로 작성된 통계 자료들을 참고 새로운
시장을 소개하고 해외시장접근방법에 대한 기초자료, 공업 규격 및
기술 규정(NOREX)을 참고하여 해외 시장에 상품을 적응시키는 방법
을 제시

- 품목별 시장동향 및 투자진출 요령 등 중소기업에 적합한 가장 바람
직한 해외시장접근 방법을 제시

- 전문가를 통한 개별 지원 : 국별 경제, 정치 및 재정 상황 및 각종 규
정 및 법률과 세제상의 자문과 국제기구에서 출자하는 프로젝트 사업

및 계약 체결방법 등을 제공

다. 프랑스 해외전시 및 기술이전 공사(C.F.M.E.- ACT IM : Le Comite
Francais des Manifestations Economiques a l' Etranger - L' Agence
pour la Cooperation T echnique, Industrielle et Economique)

C.F.M.E.- ACT IM의 경우도 CFCE와 마찬가지로 D.R.E.E.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프랑스 기업들의 국제개발 준비 및 장려를 위한 판촉활동, 특히, 기
술.산업.상업 협력활동과, 방위산업체 근로병역자 관리 및 국내외 전시회의
참가 및 개최를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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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해외전시 및 기술이전 공사는 P.E.E.의 제안 및 D.R.E.E.에서 결정
한 지역별, 산업별 우선순위를 기초로 하여 산업기관 및 관련 정부부서와
공동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997년에는 94개의 해외전시회 참
가 및 51개의 기술이전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C.F.M.E.- ACT IM는 외국인용 개별 또는 종합 기술정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 은행 전문가용 정보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
는데 해외에서 프랑스 기술을 소개하고 외국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각국

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출판 매체에 프랑스 기
술 정보를 홍보하고 프랑스 및 외국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알선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체 근로병역자의 파견 등 프랑스 기업의 외국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CFCE와 마찬가지로 C.F.M.E.- ACT IM의 지원업무도 대부분이 유료인데
프랑스 기업은 매상액에 비례하는 회원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1995년 CFME- ACT IM의 예산은 144.6백만프랑으로 CFME는 섬유산업지
원금 10백만프랑, 기타산업지원금 59.3백만프랑을 지원하였으며, ACT IM은
75.3백만프랑을 지원하였다.

라. 구상무역협회(Association pour la Compensation des Echanges
Commerciaux : ACECO)

ACECO는 프랑스 정부가 은행 및 생산조합의 지원을 받아 설립한 협회로
서 구상 무역 요청을 받은 프랑스 기업을 대신하여 구매, 이전, 서비스 또
는 기타 제반 판매교환 업무를 해주고 있다.

즉 프랑스 기술도입을 원하는 수입국의 외환부족으로 수출자가 해외시장

진출을 주저할 경우 바터, 스위치, 스왑 등의 금융지원 및 카운터바터, 옵세
트 등의 구상무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로 중앙 및 동유럽과 개도국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산물자 및 첨단기술분야는 선진국과의 거래시에도
활용되고 있다.

ACECO는 구상무역 형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최적 업
체를 소개하거나 구상무역 상품 구매자를 물색하며, 기업의 프로젝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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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구매 및 투자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옵세트 및 금융 구상무역을

지원하고 있으나, 모든 구상무역건은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다.

다만, 세계 구상무역 현황에 대한 정보는 ACECO Infos 계간지, 구상무역
실무 안내집, 120개국의 구상무역 실태(P.E.E.의 기여로 CFCE에서 발간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상무역에 대한 기업연수 및 세미나
도 개최하고 있다.

ACECO 이용은 회원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업 규모 및
구상무역의 중대성에 따라 년간 회비를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은

10백만 프랑이다.

마. 상공회의소(CHAMBRES DE COMMERCE ET D' INDUSTRIE : C.C.I.)

다른 나라와 달리 프랑스의 상공회의소는 공업부 및 상업부의 산하 공기

업으로서 국내.외 주요 지방 및 도시에 소재하는 조직망을 통해 현지 프랑
스 상.공 업체들이 수출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상공회의소는 21개의 지방상공회의소 및 167개의 도시상공회의소
를 운영하고 있으며, EU 브랏셀 본부에 파견된 A.C.F.C.I. 및 해외 상공회
의소와 업무협정을 맺고 있다.

주요 업무를 보면 CFCE 및 지방 국제자료센타 등과 연계하여 외국시장
관련 경제.산업.행정.금융정보 제공, EURO Info Center(E.I.C.) 및 Points
Europe 정보제공, MINIT EL을 통한 수출업체 디렉토리(TELEXPORT/
FIRMEXPORT) 및 경제 자료 데이터집(DELPHES) 제공, C.F.C.E.와 공동으로
데이터뱅크 CIBLEXPORT 및 선별 보급시스템 EXPORT AFFAIRES 출
판, 유럽 및 전 세계에 배치된 300여 민관 자문가들의 협력 정보망인
BC- NET에 참여 등이다.

그외 외국 시장 접근을 위한 자문 및 기술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수출계획, 시장선별 및 분석, 상품적응, 경쟁사 파악, 파트너.Agent 또는 유
통업체 물색, 판매망 조직 및 현지 기업 설립 금융지원 획득(지방위원회를
위한 일부 서류 작성), 기타 용역(번역, 통역, 비자발급, 청구서, 세관문서,
통관증서, 원산지 증명) 업무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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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공회의소는 각종 설명회 및 상담회개최, 외국 구매단 접대, 외국
시장 개척단 인솔,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 카타로그 발간 및 보급업무도 하
고 있으며, 기업체와 연계하여 판매, 금융, 시장접근 등에 대한 다국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163개 외국어 교육센타를 통해 외국어도 교육하
고 있는데 대부분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고 있으며 할인티켓제도 및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수출금융

가. 정부-지방(ET A T S - REGIONS )간 수출지원 금융 계약

프랑스는 수출경험이 희박한 프랑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지원위원회

에서 결정한 종업원 500명 이하의 건실한 중소기업에게 수출금융을 지원하
고 있는데 지방무역대표국(DRCE)을 통해 지원형태 및 대상국가에 따라 정
해진 한도 내에서 지출의 50%까지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동프로그램은 지방 중소기업에게 수출요원 1명 고용, 소규모 해외진출, 무
형 투자 및 자문 활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일부 지방
에서는 국제 및 해외 전시회 참가, 무역 요원 직업훈련, 방위산업체 근로병
역자 고용, 해외시장 동반, 한시적 수출요원 또는 연수생 고용 등에 대해서
도 지원하고 있다.

나. A NVA R(신기술.상품 개발 지원 기관)

ANVAR는 24개 지방 사무소를 통해 국내.외 중소기업간의 기술협력 장
려, 국내 중소기업의 유럽화 및 국제화를 위해 기술개발 금융지원, 프로젝
트 감정 및 국내.외 기술, 산업, 금융, 상업 파트너 소개등의 업무를 수출지
원기관(C.F.M.E.- ACT IM, C.F.C.E., D.R.E.E., COFACE등)과 상호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EUREKA 프랑스 사무국, EU집행위, T AFT IE회원 14개
국 유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및 이스라엘과도
쌍방 협정 체결하는 등 1990년이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최우선 지원대
상으로 업무를 수행중인 공업부, 중소기업부 및 연구청 산하 공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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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AR의 혁신적인 기업 및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수혜기업은
신규 상품 및 공법 개발, 컨설턴트 활용, 혁신적 기업 설립, 미래의 혁신 인
력 양성, 미래에 요구되는 기술 파악, EUREKA기술개발계획 범주 안에서
의 유럽 기술파트너와 제휴, 연구-개발 간부 고용, 기술 습득 또는 판매,
자체자금의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외에도 ANVAR는 유럽 기술이전 기금 및 동일 분야의 기술 공급 및
수요자를 접근시켜주는 기술 파트너제도, 국경 인접 기업 및 지방간의 접
촉 및 파트너제도를 장려하기 위한 특정 국경지역 인력교류제도, 중소기업.
벤처캐피틀 회사.외국 투자자 및 기업인 대상의 자본 포럼, 프랑스 기업의
미국내 파트너계약 체결 및 판매증대 지원을 위한 불-미 기업간의 상담회,
FRANCE- INFO라디오의 "기업파트너" 프로그램 및 COURRIER ANVAR
회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NVAR의 경우 성사시 환불 조건의 선 금융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국제
협력에 투입한 전문가 용역비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 수출입은행(B.F.C.E.)

BFCE는 프랑스 정부산하 중장기 수출 금융에 대한 이차보전 업무를 수행
해왔던 정부계 상업은행이었는데, 1995년 12월에 민영화된 후, 정부의 일부
개발원조 업무를 수행해온 민간 상업은행인 CREDIT NAT IONAL이
BFCE의 전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1997년부터 NAT EXIS BANQUE로 개
명되었다.

그렇지만 BFCE는 프랑스 이재국 감독 하에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 상업은
행으로서의 일반은행 업무와 일시 차입금을 장기 공채로 전환하는 일부 해

외계약에 대한 금융 및 수출신용 융자 등 정부차원의 지원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BFCE는 중기(18개월- 7년) 수출시 수출자나 수입자에 대해 OECD가이드
라인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한 상업은행에 대해 동 금리와 상업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일정 폭의 마진 포함)과의 이차(Interest)를 보전하고, 7년을
초과하는 장기수출시에는 연채부분에 대해 BFCE가 이를 재할인해주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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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자 신용과 만기 7년 이내의 수출에 대해 시중은행이 해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융자하고 BFCE가 이차를 보전하고, 7년 초과의 장기 수출건에 대해
BFCE가 OECD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입자에게 직접 융자하는 구매자 신용
을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조기 수출신용 공여효과를 위해 제조기간중에 금

융을 제공하고 있다.

< BFCE 금융지원 내역>
(단위: 백만프랑)

구 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단기금융(직접금융, 공급자금융)

중기금융(직접금융, 구매자금융)

장기금융(간접금융, 구매자금융)

745

7,975

4,625

615

5,348

4,935

868

8,000

4,865

743

8,750

4,300
합 계 13,345 10,898 13,733 13,793

< BFCE 자산 및 부채 내역>

(단위 : 십억 프랑)
구 분 1995년 1996년

공적자산
-금융시장.기관 대출 (단기)
-소비자 대출
-대금 추한 등

48.4
16.4
31.7
0.3

35.2
13.9
20.6
0.7

상업금융자산
-금융시장.기관 대출 (단기)
-고객대출 및 당좌 차원
-장기 투자
-투자 자산(유가 증권)
-기타 자산

138.8
55.6
52.3
3.3

23.9
3.7

130.8
48.3
57.4
2.8

19.2
3.1

상업금융부채
-금융기관.시장 차입(단기)
-고객예치금 및 저축증서발행
-기타 차입금
-채권 발행
-참가형 주식지분

138.8
76.7
16.0
6.3

31.3
8.5

138.8
67.8
14.9
6.7

31.9
9.5

또한 단기 수출금융지원은 시중은행에 대한 보증형식으로 선적전 금융

(Payment Progress if a taux fixe)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계약 이행에 필
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제조 및 수출자에게 융자해주는 인도전 특정

금융보증, 제조기간이 1년이상이며 수출액이 1억프랑을 초과하는 수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 인도전 금융보증 등와 같이 보증(Guarantie)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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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외 회전인도전 금융보증, 단기연채어음보증, 중장기
연체신용보증, 해외투자보증 등 다양한 보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BFCE에서는 해외 판매활동에서 발생하는 시장조사비용, 창고료 등 물류
비용, COFACE 보상금 지급시까지의 소요비용 등에 대해서도 특별 지원금
융을 제공하고 있다.

라. 프랑스 무역보험회사(Compagnie d' Assurance pour le Commerce
Exterieur : COFACE)

COFACE는 재보험이 불가능한 상업 및 정치적 위험을 국가 계정으로 보
증 및 관리하기 위해 1945년 12월 제정된 무역신용 및 신용보험 재편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46년 설립되어 재무부 대외경제협력국 및 이재국의 감
독하에 공적신용(수출보험 등)을 공여하는 민간보험회사이다.

즉, 단기신용위험은 자기계정으로 여타 위험은 정부계정으로 담보하고 있
으며, 자기계정 업무에 의한 보험료 수입의 2%를 국고에 납부하고 자기계
정 업무 보험료수입의 10%를 초과하는 손실분은 국고에서 보전, 동시에
10%를 초과하는 이익분은 국고에 납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COFACE가 정부계정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 재무성 및 정
부관련부처, 중앙은행 등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신용 보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최종결정은 DREE에 의해 인수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 COFACE 정부계정 신용보험 실적>
(단위 : 백만 프랑)

구 분 1993 1994 1995 1996

보험료수입
회 수 금
보 험 금
기타수입.비용

2,286
9,073

- 16,061
- 548

2,037
9,425

- 13,955
- 477

2,000
9,936

- 21,284
- 562

1,963
12,579
- 8,446

- 411

합 계 - 5,250 - 2,970 110 5,685

COFACE에서 취급하는 보험의 종류로는 크게 단기수출보험과 중장기수

출보험, 그리고 환변동보험 및 해외투자보험 등인데, 단기수출보험은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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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또는 준자본재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제조기간 및 선적후 일정 기간내

에 발생하는 한 손실을 담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포괄보험의 형식을 취

하고 있는 반면, 중장기 수출보험은 개별보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환변동보험은 수출거래 및 수출계약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또는 수출

거래의 보증으로 발생하는 외환손실을 담보하는 것이며, 해외투자보험은

자본재 수출대상기업의 자본참가 및 유통부분 해외투자시 발생되는 손실을

담보하고 있다.

< COFACE 수출보험 및 보증실적>

(단위 : 십억 프랑)
구 분 1995년 1996년

신위험

OECD비상위험

환변동위험

175.5

3.4

2.3

193.8

3.7

2.5
합계 181.2 200.0
보증 9.2 15.7

4. 민간기구의 수출지원 현황

가. 해외 상공회의소(CHAMBRES DE COMMERCE ET D' INDUST RIE
FRANCAISES 1 L' ET RANGER(CCIFE)

프랑스 및 외국 기업 민간 협회로서 프랑스 상공회의소의 국제조직망 역

할을 하며 비지니스 클럽, 현지 당국에 대한 압력단체 및 로비행사, 기업서
비스 업무 등 프랑스 무역진흥을 위한 총체적인 국익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65개국내 73개 해외상공회의소에서 545명의 상임직 및 2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주요 지원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실경비에 대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보지원>
경제, 법률, 세제, 규정, 공업규격, 인지도, 산업현황 등에 대한 자료지원

<직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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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답사, 파트너 또는 Agent 물색, 산업협력, 상품형식승인, 어음
지급장소 지정, 부가세 환급, 채권담보, 중재, 산업 및 지방 기구의 해외
연락처를 제공하고 특수인력도 양성

<편의제공>
사무실, 전화, 2개 국어구사 비서, 번역, 통역, 자료작성, 속배.

<판촉>
출판활동, 전문전시회, 상품시험, 견본전시, 홍보물발송, Direct Marketing,
기술 세미나, 공공행사, 프랑스 이미지 부각 운동 등

나. 프랑스경제인연합회(C.N.P.F. : Conseil National du Patronat Francais)

프랑스 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정부기관들과 협력하면서 개별 산업조

합들이 커바하지 못하는 국제활동을 전개하며, 해외시장에서의 매출규모에
비례하는 회비를 모아 국제집행회(Commission International) 및 국제 전경
연(C.N.P.F. International)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집행회(Commission International)는 수출, 무역정책 및 다자간 문제
에 해당되는 일반 문제 취급하고 특히, EU의 무역관계에 관련된 제반 문제
에 대해 정부에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국제전경연(C.N.P.F.
International)은 수출, 해외협력, 상사의 해외진출 등 기업의 국제화 강화를
위해 48개 지역위원회 조직망을 통해 해외시장에 적합한 중요한 행사를 외
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CNPF는 CFME- ACT IM과의 협력하에 프랑스-아태국간 투자협력기구, 프
랑스-터키간 투자협력 기구, 프랑스-라틴아메리카구간 투자협력 기구, 남아
프리카-프랑스간 투자협력 기구 등도 운영하고 있다.

다. 프랑스 무역자문관(C.C.E., Conseillers du Commerce Exterieur de la France)

무역부장관이 추천, 총리가 임명한 수출기업 책임 유력인사 3,500명으로
구성되는 프랑스 무역자문관의 임기는 3년이며, 수출정책 시행에 있어서
대정부 자문 및 지원역활과 해외에서 개별활동을 통해 프랑스의 수출증대

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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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는 프랑스내 35개 지방.도 위원회 및 지방 무역대표국(D.R.C.E.)의
상담역겸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83개 분소에서는 현지
파견 P.E.E. 및 당국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프랑스 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
고 있다.

이들 무역자문관들로 구성된 무역자문위의 상급기구인 26개 상임집행위
및 수개의 실무팀들은 특정국 또는 직업문제, 그리고 중대한 국제 통상문
제를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방위산업체 근로병역자

100여명의 상담역 및 동료 및 대학과 공동으로 수출요원을 양성하기도 한다.

라. 수출 공업규격 및 기술규정 지원연맹 (NOREX: Normes et
Reglements T echniques a l' Export)

진출 대상국 상품에 적용되는 공업규격 및 기술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해외시장에서 판매할 상품의 규격인증 및 품질 마크획득을 지원하며,
동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수업무를 하고 있는데 프랑스 표준공업

협회(AFNOR : Association Francaise de Normalisation), 주택 학술 및 기
술센타(C.S.T .B. : Centre Scientifique et T echnique du Batiment), 전기공
업 중앙실험소(L.C.I.E. : Laboratoire Central des Industries Electriques),
국립시험소(L.N.E.: Laboratoire National d' Essais) 등이 주요 회원으로서
무역진흥공사를 창구로 하여 해외정보를 수집하고 독일. 미국, 일본 등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NOREX는 수출 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규정 및 규격 조사하고 상품의
기술을 진단하고 외국에서의 형식승인 규격인증 및 마크증명서 획득을 지

원하고 있으며, 외국 및 국제공업규격 및 기술규정에 의거한 시험, 외국에
서 요청되는 품질보증제도입에 필요한 자문 및 지원, 기술번역 등의 업무
도 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NOREX는 여러기관들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데 ANVAR는 일정 조건하에서 기술적응 비용의 50% 부담하고 있으며,
COFACE은 해외 시장용 상품 개선 및 형식 승인을 위하여 NOREX의 용
역비를 해외 시장답사 보험 예산내에서 부담하고 있다.

마. PART ENA RIAT FRA NCE(Entrepris es pour l' Ex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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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ENARIAT FRANCE는 프랑스 50대 대기업으로 구성되어 해외시장
에서의 프랑스 중소기업 특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협회로서 D.R.E.E.에
설치되어 회원업체와 중소기업이 일정한 수출전략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파트너 관계를 맺아, 회원업체가 해외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각종 수출활
동을 지원하고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파트너 계약은 숙박, 방위산업체 근로병역자에 대한 후견, 조사, 자
문, 컴퓨터 프로그램 제공, 외국 결정자 소개, 공동 기업(사무실 공동 사용)
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 S IPROFRANCE(프랑스 무역절차 간소화 추진 위원회)

경제.재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세제, 세관, 은행, 보험, 운송, 중계 등 수출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간소화 작업과 무역-서비스거래상의 비용 및 기간 감축
을 연구하며, 국제 통일 무역 실무를 전파하고 있는데 "La Gazette de
l' entreprise communicante"를 발행하여 기업의 수출행정 비용 절감대책 등
을 소개하고 전산 데이터 교환(E.D.I.) 및 전자 상거래 책자 발간하고 있다.
또한 UNEDIFACT 실용어 관련 국제규격 및 추천 사항 보급, 만국 표준
무역서류 모델배포, 전산 프로그램 및 EDI 서비스 시장 분석, 프랑스 EDI
공급 안내서 발간, EDI 수요자에 기술제공프로그램의 선택 및 대체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사. 농산물 및 식료품 판매증진회사(SOPEXA : Societe pour l' Expension
des Ventes des Produits Agricoles et Alimentaires)

농업부 산하 주식회사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프랑스산 농산물 및 식료품
판매 증진을 위해 정부, 조합, 기업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시장을 발굴하
고 있다.

SOPEXA는 본사 및 34개 국내 39개 해외 지점을 통해 포도주, 알코올 음
료, 과실 및 채소, 원예, 우유제품, 육류제품, 해산물, 가공품 및 축산품 등
프랑스의 대표적인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매하기 위하여 마케팅전략 및

커뮤니케이션 계획서작성, 각종 홍보 및 판촉활동, 상품목록작성 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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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사업 추진 및 완료시까지의 진행 보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SOPEXA는 언론 출판업계와의 관계, 기업 짝짓기, 대부 제도, 국제 박람
회 프랑스관 조직, 소규모 전시회, 판촉 장치물, 턴키 베이스식 전시관 배
달, 현장 판촉활동, 외국인 판매요원 직업훈련, 프랑스 수출업체 디렉토리
발간, 호텔 및 식당 등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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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1. 수출지원제도

독일에서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 분야를
지원하는 경우는 없으나, 연방 및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
의 대외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정

부는 단지 기업들의 대외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에서 정책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외에 최근에
별도로 독일정부가 추진하는 수출진흥정책은 없고 해외 대사관에서 진출기

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대외경제정보 및 접촉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수출에 경험이 없는 기업이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
을 위해 독일 정부는 연방대외경제정보청(BfAI)를 통해 주요 시장에 대한
시장, 산업, 세무 정보 등의 실무적인 정보와 기초적인 판단 자료를 제공하
고 있는데 전문가나 위임기관 등을 통한 단기간의 집중적인 자문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정보 자문을 촉진하고 있다

독일정부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수출지원제도는 전시회 참가지

원으로서 독일 생산업체의 3/5은 정례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
전시회중 2/3는 해외 전시회일 정도로 업계의 참여비율도 높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독일 연방정부의 해외전시 진흥이 수출시장을 확

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전시장에서 체결된 계약이 전체 전시

참가업체 매출액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전시회 참가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 연방경제성이 추진하고 있는 전시회로는 올해 4월 28일에서 5
월 2일까지 중국의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CONSUGERMA, 99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 T ECHNOGERMA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외 전시회가 민
간기구인 무역박람전시협의회에 의해 운영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업계

에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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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출금융지원

가. 수출금융

독일의 경우 단기 수출금융은 각 민간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 수출금융은 독일국가재건은행과 54개 민간은행이 연합하여 설립한
수출신용회사(AKA)에서 저리의 중장기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금융을 지원
하고 있으며, 국가재건은행(KfW)에서도 개도국에 자본재 및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저리의 장기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은행에서 제공하는 12개월미만의 단기 수출금융의 경우 유럽신용, 어
음할인, 은행신용, 수출Factoring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중장기 수출금융의
경우 AKA에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DM 10억이하의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하고 DM 10- 30억의 경우 지원금액을 중앙은행을 통해 재할인이 가능토록
해 70%까지 금융을 제공하고, 그이상의 신용에 대해서는 소요자금의 50%
까지 제공하고 있다.

AKA의 수출금융 지원금액은 95년도에 305억마르크, 1996년도에 253억마
르크였으며, KfW의 지원금액은 95년에 97억마르크, 96년 121억마르크, 97
년에 143억 마르크이다.

나. 수출보증.보험(Hermes )

독일의 경우 연방예산 확정법에 의해 독일 연방 재무부의 수임자인

Hermes 및 C & L Deutsche Revis ion 주식회사가 수입국 내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험에 대한 지불불능을 커브하고 있지만 민간기구인 이들은 수입

국내의 비정치적 위험 즉, 경제적 위험만을 부담하고 수입국의 정치적 이
유 및 독일정부의 수출금지조치 등에 따르는 위험은 Hermes가 연방재무부
의 수임을 받아 위험을 커버하고 있다.

HERMES는 AKA와 같은 수출금융지원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업
체가 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보증업무도 취급하고 있으

며, 수출보험 지급은 해외 채무자의 상환능력 불능이외에도 외환부족사태
로 인한 지불유예, 정치적 동기로 인한 지불금지, 전쟁, 내란, 혁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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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지불불능과 같은 조건하에서만 보험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독일수출보험은 장.단기 수출금융에 공히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단기의
경우 보험기간이 360일이내이며, 장기는 5년간을 의미하지만 예외적으로
10년도 가능하다.

또한 Hermes의 수출보증금액은 95년도에 334억마르크로 독일 전체수출의
4.5%를 차지하였으며, 96년도에는 354억마르크로 전체수출의 4.6%를 각각
기록하였으며, 동 보증의 80%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97년도 수출보증보험을 통해 보장된 금액은 1,940억마르크였으며, 이 금액
중 80%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98년에는
수출보증보험한도를 현재의 2,000억마르크에서 2,150억마르크로 상향 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민간기구의 수출지원

가. 해외상공회의소 (AHK, Auslandhandelskammer)

AHK는 독일 기업들과 주재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기관으로
세계 75개국의 90여개 지부를 통해 4만여 회원인 독일기업의 대외시장 활
동을 지원하고 있다.

AHK에서는 독일 제품 및 시장성에 대한 자문, 해외시장 및 경제분석, 통
상정보 제공, 해외 전시회추진, 프로젝트 자문, 관련 법규 및 관세 자문, 파
너트 연결, 직업교육, 환경 기술 시장개척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일부 예
산을 지원받고 있다.

나. DIHZ(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zentren)

DIHZ는 독일의 상공회의소로서 독일 경제계, 독일 개별주 및 연방 정부의
대외경제 진흥기구 및 AHK 등에서 수집된 정보를 확충 심화시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일기업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상공회의소들은
가입이 의무적이나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지 않는 독립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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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무역박람전시협의회(AUMA : Die Aussellungs- und Messe- Ausschuss
der Deuchen Wirtschaft)

국내 및 해외 무역전시회 등을 조정하고 그외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있는
민간기구로서 일반적 운영면에서는 정부보조를 받지 않으나 연구활동과 같

은 특별업무에 있어서는 정부로부터 자금보조를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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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1. 수출지원제도

가. 대외무역부(Directorate of Trade and Enterprises Internationalizations)

이탈리아는 중앙행정부와 반민간조직이 공동으로 수출지원제도를 운영하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이태리의 수출지원 주관부서는 대외무역부로서
이태리 무역 증진을 위한 제반 계획을 수립 및 조정하고 수출신용, 금융
및 보증업무, 이태리 무역공사(ICE)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실
질적인 수출지원제도의 이행은 반민간조직인 이태리 무역공사에서 담당하

고 있다. 그외 이태리 외무부에서도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수출지
원을 하고 있다.

나. 이태리 무역공사( ICE)

ICE는 이태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합작투자 지원, 대사관 및 유
관기간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무역진흥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97년
도에는 총 예산의 83%를 국고에서 보조받고 있다.

ICE는 39개의 국내사무소, 62개국에 5개의 해외무역센타와 79개의 해외사
무소를 통해 수출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부로부터 전반적인 정
책방향이나 자금지원을 받고 있지만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

고 있다.

ICE는 총 672명의 해외인력중 본사직원 102명, 현지직원 570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지역별로 유럽 25개국에 32개 사무소, 아프리카 6개국에 6개 사
무소, 미주 10개국에 14개 사무소, 아시아.중동 19개국에 25개 사무소, 대양
주 2개국에 2개 사무소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2. 최근 주요 수출 지원 정책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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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대외무역부는 최근 수출진흥 관련법률의 단순화를 통해 이태리 수

출업체들이 보다 손쉽게 정부의 수출진흥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별 수출업체의 요구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재편과 경
영방침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법률: Bassanini
Law)로 명문화하는 등 정부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전담하는

특정 부서는 없으나 대외무역부에서 ICE, 상공회의소, 지방의 Specilal
Offices, 중소기업 협회, 공업협회, 수출컨소시움, Italian Fair Organizations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태리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태리의 경우 수출기반이 취약한 농수산물 및 수공업 분야와

개발이 덜된 남부 지방 소재 업체의 수출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 수출 금융 지원

가. 수출금융

이탈리아의 수출금융은 1952년에 설립된 국영 공적수출신용기관인 중개신용
회사(Mediocredito Centrale)에 의해 공여되고 있는데, 비EU국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을 포함, 수출협회에 대한 수출금융 및 원자재 구입금융, 중소기업
에 대한 수출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 EU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외무역부에서 검토평가한 후 Mediocredito에서 대출을 하고
있다.

Mediocredito Centrale의 수출신용실적은 1994년 1,511십억리라, 1995년
1,744십억리라, 1996년 1,981십억리라로서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다.

먼저 비 EU국에 대한 장기저리대출은 이태리 제품의 수출진흥을 목적으
로 농업, 관광, 호텔 등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태리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년동안 시장조사, 광고활동, 제품관리, 사무소 설치 등에 소요되
는 비용을 대출해 주는 제도로서 수혜 절차는 대외 무역부에 신청서를 제

출하면 무역진흥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술 및 재정검토는 Mediocredito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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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여 장관직속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출 조건은 총 3십억 리라 한도내에서 총 예상비용의 최대 85%내이나,
영구시설 시공비용이 프로젝트 총 비용의 30%이상이 될때 4십억리라까지
지원 가능토록 되어있으며, 신청자는 총 지원 금액의 30%를 넘지 않는 조
건으로 지원금의 선불을 요구할 수 있다.

프로젝트 미수행 사유가 신청 업체의 귀책이 아니거나 프로젝트 소요비용

전액이 지원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하나 한개의 프로

젝트에 대한 중복 금융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수익자는 프로그램 추진중의
예비 보고서와 프로그램 종료후의 최종 보고서 2가지 보고서 작성하고 프
로젝트 수행은 ICE의 지방 사무소를 통해 대외무역부의 통제를 받아야하
며, 금융지원에 포함되지않는 비용의 발생은 위원회의 승인하에서만 추가
대출될 수 있다.

프로젝트의 수행이 종료되면 대외무역부와 Mediocredito Centrale는 대부
확인을 위하여 위원회 제출용 평가 보고서 준비하고 수익 업체의 과실로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업체는 시장이자율로

원금 상환을 하여야 한다.

수출협회대상의 금융지원은 중소업체들이 제조하는 상품의 전시회 참여,
비즈니스 여행, 해외광고, 협회 T rademark 창안, 시장조사 및 수출활동운
영 등 해외 판매나 조사 활동 관련 비용을 협회가 년간단위로 금융지원을

받아 업계와 공동으로 해외시장 개척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

도로서 수출업체가 필요한 원자재의 공동구매시도 대출을 하고 있다.

협회는 혐회 상품의 수출과 회원 업체에게 제공되는 원자재 및 반제품의

수입이 협회의 유일한 목적임을 명시하고 이윤의 분배에 대해서도 명시되

어야 Mediocredito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외에도 Mediocredito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재 및 서비
스 수출금융, 복수국가 참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타 외국 공급업체 대
상 수출금융, 특히 극동 시장의 이머징 마켓진출 업계에 대해 중장기 대출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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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출 보험 및 보증

이탈리아의 수출보험업무는 국영 보험회사인 SACE(Special Department
for the 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재 및 서비스
의 수출, 국외 건설, 기계.설비.운송수단의 임차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4개월을 초과하는 중장기 프로젝트 관련건은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24개
월 미만의 단기 프로젝트 관련 건은 자체자금의 회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SACE에서는 무역진흥 프로그램, 무역 전시회 참가 비용 등에 대한 보증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태리 기관이 외국 정부나 중앙은행, 여타 업체
에 제공하는 중기 금융신용, 개도국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Mediocredito
Centrale나 여타 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신용, 이태리 수출업자에게 지급되는
확인 신용장 및 단기신용, 이태리 업체에 의한 상품 수출 및 서비스 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 기관 및 은행이 제 3국가에 제공하는 대부, SACE가
보증한 수출 활동을 커버하기위해 국내수출업체에게 제공되는 은행의 단기

신용등에 대해서도 커버하고 있다.

4. 민간 기구의 수출지원 현황

가. 이태리 수출 콘소시움협회(The Italian Export Consoritium Federation)

IECF는 각 지방 및 산업 분야별로 해당 수출 중소 업체를 회원으로 구성
하여 지역산업의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일종의 협회

수출업무전담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업체가 처음으로 수

출을 시도할 때 해당 분야의 수출 컨소시움을 찾는 것이 관례일 정도다.

수행업무는 주로 ICE와 공동으로 무역 사절단 파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이며, 재원은 회원 회비 및 협회비로 조달되며 자체 외국 지사는 없다.

나. CIS PEL EXPORT (T he italian Confederation of Public Services to
Local Governments, Foreign T echnical Collaboration Divis ion)

지방 정부에 수도, 전기, 가스, 교통, 의약품, 주택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차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 구성되며 주 목적은 회원사들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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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의 합작투자, 기술협력, 수출입시 지원 제공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등
이며 재원은 회원사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최근 주요 동구 및 남미를 타겟 대상국으로 하여 회원사의 외국 파트너와

의 계약 체결시 기술 및 재정적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협력형태에 대한

자문, 국제 조달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중소기업의 금융 지원기구 자문,
회원사의 외국 회사와 인턴제 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교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업무절차를 보면 업체에서 외국 파트너와의 교역기회 발굴에 대한 요청서

를 CISPEL에 송부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 CISPEL은 유망
지역을 선정 통보하고 업체가 동의할 경우 CISPEL은 해당국에 상세 상세
프로파일과 관련 법률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하고 있다.

CISPEL EXPORT는 업체와 함께 지방정부의 관여 정도를 결정하고 필요
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회사 영업 활동의 100%를 콘트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태리 주제 해당국의 상공회의소나 ICE 또는 해당국의 시 정부로부
터 직접 입수된 데이타 베이스를 통해 외국의 적격 카운터 파트너를 결정

하고 외국 파트너를 직접 접촉하여 이태리 업체에 대한 기초 정보도 제공

하고 있다. 관련 업체 및 정부의 합의하에 미션단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CISPEL EXPORT는 미팅 주선 및 숙박 알선을 지원하고 있다.

CISPEL는 SIMEST (해외 합작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상업은행)을 통
해 금융 지원 및 외국의 투자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을 보증할 수 있는 채널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다. 상공회의소

이태리 상공회의소는 정부로부터 일정예산을 지원받고 업체들로부터도 회

비를 받아 ICE와 긴밀한 협력하에 해외 미션단 파견, 외국 전시회 참가 등
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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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1. 수출지원부서

가. 수출지원 주관부서

캐나다의 수출지원제도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은 전무하고 대출 및 상환을

원칙으로 한 수출금융지원 형태가 지배적으로 WT O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
업보조금금지 조항에 부합하는 수출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연방)정부차원의 주요 수출지원제도는 외무국제무역부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 rade), 캐나다상업공사
(Canadian Commercial Corporation), 캐나다수출개발공사(Export
Development Corporation)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나. 외무국제무역부

외무국제무역부은 PEMD(수출시장개발프로그램), 수출금융지원제도,
WIN Export(수출시장정보망) 등의 수출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브랜치는 3국 13과 총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캐나다 해외사업브랜치 조직현황>

전략기획과

(11명)
투자기술국(36명) 해외사업국(57명) 기획운용국(70명)

해외지사

투자마케팅과(5명)

투자진흥과(18명)

투자조사과(11명)

수출제도과(17명)

금융지원과(10명)

용역/교통산업과(14명)

무역정보과(14명)

무역센타(11명)

산업협력과(19명)

무역자문과(12명)

무역개발과(15명)

무역기획조정과(10명)
[자료원] 외무국제무역부

다. 캐나다상업공사(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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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상업공사는 항공산업을 위시한 국내기간산업의 외국정부조달시장,
국제기구, 대형프로젝트 등 해외 입찰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금융지원, 전자입찰정보망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영기업으
로서 6개과 8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캐나다수출개발공사( EDC)

우리나라 수출보험공사와 유사한 국영업체로 1944년 설립되었으며 세계
45개 이상의 금융기관과 대출거래를 맺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 및 수출보험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총직원은 700명이다.

2. 수출지원제도

가. 외무국제무역부의 PEMD(Program for Export Market Development)

캐나다 연방외무국제무역부의 대표적인 수출지원제도로 ' 71년 창설이후
약 2만 5천이상의 기업을 지원, 동 기업들이 약 카120억 이상의 수출실적
을 기록한 바 있다. 동 제도상의 지원금은 보조금이 아닌 대출금으로써 전
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제공되는데 지원대상업체는 연간매출액 카$1천만
미만, 고용인원 제조업 100명이하, 서비스업 50명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나. 캐나다상업공사의 PPP(Progress Payment Program)

수출기업의 금융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국내 시중은행과 협력하

여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금융지원제도로 수출계약에 따르는

업무비용을 기준으로 거래은행을 통한 대출을 상업공사에서 승인하면 수출

물품 선적전에 대출이 가능한데 계약만료시 상업공사가 수출기업으로부터

지불액을 받아 대출은행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특정 수출지원 산업

캐나다의 경우 특정업체나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으나, 캐나다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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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우위에 있는 통신, 환경, 신소재 등 총 27개 산업군별로 해외사업전략
(CIBS)을 수립하여 T EAM CANADA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라. T EA M CA NA DA

최근 가장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출지원프로그램으로서 캐나다산 제

품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원수가 직접 나선 세일즈 외교사례로 캐나다

기업의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주목적으로 연방, 주, 시정부가 공
동으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T EAM CANADA는 캐나다산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연방수상, 주수상,
시임원 및 참가기업들로 구성되어 신규수출업체들에게는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수출기업들은 시장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함으로써 ' 94년 창설이래 총 카$220억의 계약을 수주하는 성과를 거양하
였다.

해외시장개척단 참가기업 선정방법을 보면 중앙.지방정부, 해외주재대사관,
각종기업연합 및 협회, 산업분야별 민관합동연구기구 등에서 유망업체
3,000개사를 추천하면 참가신청업체에 한해 아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
체에 한해 참가신청 접수순으로 총 350개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ㅇ 시장개척단 파견지역 수출 또는 투자유경험 업체

ㅇ 수출유망업체로서 참가기업간 공동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판단되

는 업체

ㅇ 캐나다-파견지역 양국간의 교역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ㅇ 참가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

T eam Canada에 참가하는 업체에게는 수출업무연수, 카운셀링서비스, 최
신시장정보 제공, 적격업체 소개, 사업타당성 조사, 금융지원, 전시회 및 해
외시장개척단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방외무국제무역부 ' INFO
EXPORT ' , 연방산업부 ' ST RAT EGIS' , 연방농산부 ' AGRI- FOOD T RADE
NET WORK' 등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98년도에는 총 인구 3억3천만의 거대한 잠재시장인 멕시코, 브라질, 아르
헨티나, 칠레 등 4개국에 남미 T eam Canada를 파견할 예정으로 있는데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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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는 이들 남미시장에 정보통신, 교통, 환경, 에너지, 자원, 농산, 식품, 교
육.문화, 건설, 건축자재 등을 주요 진출분야로 선정하고 양국간 비니지스
세미나 및 계약체결, 산업부문별 정보교환 및 정보망 구축에 관한 의견 교
환 등의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수출금융지원

캐나다의 경우 수출금융은 수출개발공사(Export Credit Insurance)에서 수
출금융, 수출보험 및 보증업무를 일괄 담당하고 있으며, 일부 외상매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출신용보험(Export Credit Insurance)>
해외바이어 지불불능시 최고 90% 까지 회수 보증.

<해외투자보험(FII; Foreign Investment Insurance)>
해외투자지역의 정치적 위기(현금화 불가, 기업몰수, 전쟁 등)로 인한
투자손실 초래시 원투자금액의 최고 90% 까지 회수 보증.

<수출신장프로그램(Growth Export Program)>
연매출액 카$25백만이하의 국내수출기업에 수출물품선적과 관련한 제반
운용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시중은행인 CIBC은행이 전체비용의 90%
를 대출하고 대출금의 50%를 수출개발공사가 보증.

<외상매출보증제도(MARG Program: Master Accounts Receivable Guarantee)>
시중은행과 공동추진하는 제도로서 연매출액 카$5백만이하 중소기업에
수출외상매출금을 운용자금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캐나다 개발공사의 경우 개발공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금융과 연방외

무국제무역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금융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개발공사 자체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1996년도 개발공사 자체예산으로 집행한 수출금융지원은 카$220억이었으
나 정부예산으로 집행한 수출금융지원은 카$436백만이었으며, 보험 및 보
증도 자체예산으로 지원한 것이 카$183.5억인 반면, 정부예산지원은 카$305
백만에 불과 정부예산은 2%미만으로 매우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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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발공사의 수출금융지원 현황 (Corporate Account)>
(단위: 카$백만)

1992 1993 1994 1995 1996
총지원금액 8,670 11,768 11,641 17,237 22,030
수출금융지원 금액

- 지원건수(건)
- 미회수대출건수(건)
- 미회수대출금
- 미집행대출건수(건)
- 미집행대출금
- 당해년도대출집행금
- 대출보증금
- 미집행대출보증금
- 재집행가능금
- 재조정대출금
- 대출회수금
- 결손처리대출금

2,066
154
914

8,243
264

2,281
1,707

20
1

3,366
982

-
1

3,191
164
878

8,466
213

3,238
1,365

145
82

2,697
83
-
1

1,879
137
838

9,935
197

2,357
2,444

202
41

1,799
1,397

5
-

2,142
140
759

9,920
201

1,854
2,172

257
88

1,719
442

-
-

3,678
172
801

10,517
216

2,863
2,463

347
85

1,570
464

-
-

수출보험 및 보증
- 단기보험
- 중기보험
- 집행건수(건)
- 현재추진건수(건)
- 보험/보증청약금
- 클레임총액
- 클레임해결/재조정금액
- 당해연도말기준클레임
- 보증

6,590
5,340
1,147
1,570
2,432
5,677

18
3

40
103

8,575
7,009
1,437
1,819
3,000
6,607

48
22
61

129

9,752
8,164
1,300
1,732
3,186
7,221

47
51
48

288

15,095
13,044

1,954
2,040
3,446
7,546

28
8

57
97

18,352
15,756

2,464
2,591
3,404
8,508

60
11

100
132

[자료원] 캐나다수출개발공사

캐나다의 수출보험 이용율은 집계되어 있지 않아 입수 불가하나 캐나다무

역의 75%를 상회하고 있는 대미교역시 크레딧 위주의 무역거래가 일반적
인데에도 불구하고 수출보험을 거의 활용치 않고 있으며 ' 96년도 기준 총
수출보험집행건수 2,598건, 현재추진건수 3,426건으로 집계되어 있는 가운데
클레임총액은 카$ 60백만에 불과해 클레임 제기율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인
점으로 미루어 수출보험 이용율은 5%를 밑도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4. 캐나다제조수출협회(Alliance of Manufacturers & Exporters Canada)

캐나다 제조수출협회는 1871년 설립된 순수민간기구로서 정부의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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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으며, 약 3,500개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기관과 각종 행
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정보교환 등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캐나다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수출금융지원은 없으며 아래

와 같이 회원사들의 수출시장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심

층정보망 및 무역관련 교육과정을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 T echnology Visits Program(T VP)>
최고경영진에 최신 제조기술관련 정보 교환 창구.

< Alliance Online>
협회 회원사간 정보교환망

< Qua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raining Program>
QS 9000, ISO 9000, ISO 14000 수준의 품질제고를 위한 관리자교육과정.

< IMS Canada>
신제조기술 및 시스템관련 국내외 업계, 연구기관간의 의견교환 네트워크

< International Business Link Projects>
캐나다기업의 아프리카, 아시아, 북남미지역 시장진출, 기술이전, 라이센싱
진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망(CABSA, CIBDO,
CCBCO 등)

< International Network>
우리나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 해외 13개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를 구축하고 해외사업기회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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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만>

1. 수출지원부서

대만은 96년도 수출액이 US$1,159억에 수출의존도가 42.6%나 되는 수출
의존형 국가임에 따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에 대한 관심은 매우 각별한 편

이다. 1968년 9월 행정원회의에서 의결된 '대외무역업무 및 기구조정안'에
따라 대만경제부가 무역관리의 주무기관으로 지정되고 그 산하에 실무기관

으로 국제무역심의위원회와 국제무역국을 설치하고 국제무역국을 수출입

관리와 관련한 주무부서로 운영하고 있다.

가. 국제무역국

국제무역국은 대만경제부내에서 수출입에 대한 심의 및 증명서 발급, 수
출입계획 및 수출상품의 품질, 포장, 검사표준, 수출입무역상, 기타 국제무
역에 관련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5개부서 532명의 인원중 정식직원은
396명이며, 62개의 해외주재공관에 165명의 상무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나. 국제무역심의위원회

경제부의 국제무역심의위원회는 경제부장을 주임위원으로 하고 재정부 차

장, 교통부 차장, 중앙은행 부총재,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비서장, 행정원
농업위원회 비서장, 중앙은행 외환국장, 중앙신탁국 국장, 대만은행장, 대만
성정부 농림처장, 대만성정부 건설청장, 대북시정부 건설국장, 경제부 공업
국장, 상품검험국장, 경제부 국제무역국장, 전문위원 3- 5명 등 총 20여명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주로 회의를 소집하여 무역규정의 결정 및 변경, 주
요 수입물자의 수입방법, 수출진흥비용의 조달 및 용도, 중요무환수출입 방
법, 가공수출입방법, 수출진흥계획의 결정, 수출입 상품분류의 결정 및 변
경, 기타 무역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결정하고 있다.

다. 공영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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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주요 공업용 원재료와 생필품 등을 비축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부산하에 중앙신탁국과 대만성물자국을 공영무역기구로 두고 각

종 물자의 수입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

중앙신탁국은 잡곡류(보리, 밀, 콩, 옥수수, 수수 등), 과실류, 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비료, 비료용 원료, 철강, 비철금
속, 통신자재, 원명 등도 일괄 수입하고 있다.

대만성 물자국은 화학원료, 펄프, 엽연초, 양철, 함석 등의 공업원료와 오
징어, 한국인삼, 냉동牛洋肉, 대추, 커피원두, 전복통조림, 송이, 녹용, 녹용
류 및 잡곡 등의 생필품 수입을 담당하고 있다.

2. 수출지원제도

대만은 93년 2월 '무역법'을 제정, 공포하고 동 무역법상에 '무역확대기금
' 조항을 마련, 기금을 조성하고 경제부(국제무역국) 및 CET RA로 하여금
수출확대업무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대만의 정치환경의 특수성으로 주요 교역상대국이 모두 미수교국가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기구인 CET RA를 통해 시장개척활동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의 수출지원정책은 동남아 금융파동 발생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에 대

한 시장개척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확대되

고 있음에 따라 한국에 대한 전시회참가, 시장개척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
는 추세로서 국제무역국은 98년 한해에만 한국에 대해 전시회참가 4회, 시
장개척단 파견 1회, 투자사절단파견 1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가. 관세환급

臺灣은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이들 원자재가 재가공

되어 선적될 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財政部의 사전승인을 득
한 경우 물품 수입후 1년내 재수출될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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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灣보세창고에 반입되어 2년내 재수출되는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부
과가 보류되고 외국인 수출업체가 臺灣 대리인을 지정하여 이들 물품의 보

관과 재수출을 처리하도록 할 경우 외국업체에 대한 수입관세도 면제되고

있다.

나. 수출가공구 운영

대만정부는 투자유치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高雄市과 臺

中市 등지에 3개 수출가공구를 설치하여 입주업체들에게 화물세 및 영업세
를 면제하고 이들업체가 필요한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면제해주

고 있는데 현재 300여개 이상의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으며, 모든 수출절
차가 수출가공구내에서만 진행되므로 수출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다. 新竹科學工業園區 운영

80년에 문을 연 新竹科學工業園區는 臺灣정부가 기술집약적인 산업체제로
이행하려는 가장 가시적인 노력으로 96년말 기준 580 헥타르 넓이에 18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新竹科學工業園區에 투자하는 업체에게는 제품생산후 5년간 영업소득세
면제, 첨담산업부분 증자에 대해 4년간 영업소득세 면제, 면세 기간후에도
영업소득세 및 부가세는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영리분을 연구.개발, 오
염.방지시설 등에 재투자 할 경우 소득세 면제, 기계설비, 원료, 연료, 반제
품 수입시 수입세 및 화물세 면제, 제품수출시 영업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라. 해외시장개척 활동

대만은 해외전시회 참가를 대외수출의 가장 좋은 수단으로 판단하고 96년
한해 56회의 국제전문전과 5회의 종합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주력 수출시
장인 일본에서는 지명도 높은 백화점과 공동으로 매년 일본에서 대만우수

상품전을 개최하여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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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종합무역사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있는데, 96
년 한해에만 8회에 걸쳐 274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 및 기타 잠재력을 보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문시장개척

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96년에는 6회에 걸쳐 183개 업체가 참가하였다.

이밖에도 대만의 경우 부품 및 부분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효율

적인 공급체계를 설립, 연구.개발능력의 제고, 국제분업체계 등을 통해 대만
을 세계부품구매센터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세계부품구매센터
(International Sourcing Center)를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시장개척활동은 CET RA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CET RA는 해외사무소와 국내의 각종전문전시회를 통해 해외구매단을 적극
적으로 유치하여 96년 한해 40회의 샘플전시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CET RA는 '대만생산업체자료실'을 별도 운영하여 국내 141개산업, 8,000
개상품, 30만개의 자료를 비치해두고, 96년 5월 20일부터는 자동팩스회신
(Fax on demand) 서비스를 실시하여 업체들이 팩스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
도록(팩스번호 02- 2725- 5960) 하고 있다. 동 자료실은 현재 대만내에서 가
장 큰 자료실이며 24시간 대외개방하고 있다.

CET RA는 국제무역국과 함께 18개월간의 노력 끝에 이란 중앙은행이 미
결재한 205개업체 2,800만불의 수출대금을 96년 10월 15일부로 완전 회수
하기도 하여 업계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제부의 위탁을 받아 "
물품임시통관증"을 발급, 업체들이 동 통관증을 근거로 전문기자재, 전시물
품, 샘플 등을 면세로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도록 96년말 기준 23개국과
물품임시통관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마. 국제시장 조사.연구 활동

CET RA는 국가별, 산업별 조사.연구도 하는데 96년도 국가 및 지역별 보
고서가 18회, 산업별 보고서가 25회, 의제별 보고서 4회 등 총 30개국가
47항목의 시장조사 보고서 작성하였으며 45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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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T RA는 96년부터 각종 해외조사업무 수행시 조사의 주요내용과 요점에
대해 관련협회나 기관과 상의하고 일간 貿易快訊이나 직접방문 형태로 업

체의 수요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조사이후에는 독자의 의견조사표를

별첨하고 설명회시에도 의견서를 배포하여 업체가 절대로 필요로 하는 조

사.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체의 수요를 파악하고 최종적
으로 조사가 업체의 수요와 완전히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책임 있
는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과정을 통해 업체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또한 특정산업을 대상으로하여 1만자내외 연간 30편 정도의 전문 연구보
고서를 작성, 무역쾌신에 등재하고 자료로 발간하여 업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CET RA에서는 '무역쾌신' 연간 300회(1회당 발행량 1만 2,000
부), '대만상품잡지' 6회, '대만무역기회' 12회, 산업별.지역별 시장조사보고
38회 및 경제.무총서를 수십회 발간하고 있다.

인터넷을 응용한 상거래정보 수집이 보편화 됨에 따라 CET RA는 95년 8
월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T rade Point T aiwan(http:www.tptaiwan.org.tw)
을 개설하여 국내외 업체들에게 무역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동 홈페

이지는 세계경제동향, 대만상품, CET RA활동, 수출입무역통계쾌보, CET RA
주간활동, 대만우수디자인상품, 무역센터전시장 전시일정, 수출입우수업체
명단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T rade Point T aiwan은 매월 6,600명정
도가 방문하고 있다.

' Eventline 자료검색 서비스'는 전세계 165개 국가 1만 6,000여 항목의 전
람회, 회의, 설명회 등에 대한 자료 검색서비스를, T radstat Plus 자료실은
25개국가(유럽 17개, 미주 4개, 아주 4개)의 82- 97년까지의 수출입통계자
료를 상품별로 검색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유럽기업 CD- ROM 검색서비
스'를 통해 유럽 16개국 86만개기업(수입상 4만 9,000개, 수출상 8만 7,000
개, 수출입 8만개, 제조업.금융업.서비스업 64만 4,000개)의 영업항목, 회사
형태, 설립년도, 영업액, 종업원수에 대한 자료검색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바. 상품디자인과 포장디자인 기술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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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CET RA는 대만 상품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1996년 보석,시
계디자인 평가전과 경진대회, '가구디자인 평가전과 경진대회' , '우량디자인
상품전' , '신세대 디자인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우량디자인
상품평가' 심사회를 개최하여 '우량디자인표지'를 획득한 업체 및 상품에
대해 수출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구, 주택설비와 건자재, 운수설
비, 전기제품, 기계류, 정보통신상품과 기타류 등 6개분야로 분류하여 96년
말까지 208개 업체와 427개 상품이 우량디자인표지에 등록되어 있다.

CET RA는 디자인의 국제화로 국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1996년 아시아
태평양디자인교류회의, 미국공업디자인협회(IDSA)의 세계디자인회의, 오스
트리아 국제시각전자상품연구회, 화란 1996년 유럽디자이너 대회 등에 참
가하고 있으며, 영국디자인발전 현황의 시찰, 일본에 대만 우량디자인상품
의 홍보,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환경시각디자인 시찰, 제5회 싱가폴 국제디
자인전람회의 참가, 1996년 제2회 서울국제공업디자인전람회의 참가, 일본,
홍콩, 독일, 덴마크 등의 환경디자인 성공사례 시찰, 1996년 시카코 세계 포
장전람회(PACK EXPO' 96)의 참가, 1996년 동경 국제포장전(T OKYO
PACK' 96)의 참가, 세계포장조직(WPO)이 주최한 ' 1996년 세계 포장디자인
스타전(WoridStar' 96)' 경선의 참가, 미국 포장디자인 스타전(Ameristar)의
시찰, 일본공업디자인협회(JIDA) 이사장과 한국공업디자인협회(KAID)이사
장의 초청을 통한 중·일·한 디자인기술 교류의 증진 등 대만 디자인기술

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디자인 개발을 위해 CET RA는 타이뻬이, 타이중, 까오슝 등의 3개
포장실험소를 통하여 업체들에게 각종포장실험, 포장재료, 공급상, 전문포장
디자인기업, 국제환경보호법규의 자문, 포장디자인의 정보, 환경보호포장의
신추세와 정보, 메이티 광고의 이용, 포장연구회의 개최 등의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으며, 재료실험과 화물실험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종류 35개 항목
의 포장실험 서비스를 통해 업체들에게 최저의 포장 자본을 이용하여 최고

의 상품운송, 판매의 효과를 얻도록 하고 있다.

사. 무역인재 양성

CET RA에서는 대만의 무역진흥을 위하여 영어, 일어, 독어, 불어, 서반어
등의 어학교육과 경제.무역과정의 훈련을 실시하여 대만 무역계와 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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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역전문인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무역실무, 무역영어, 무역경리 등
단기코스도 운영하하고 있다.

아. 해외거점지역 업무 활성화

경제부와 CET RA는 대외무역증진의 일환으로 외국 상공단체와 경제무역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간 무역정보 교환 및 시찰단 방문의 업

무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도에만 인도 KARNAT AKA州 상공총회, 인도
전국공업총회, 외몽고 상공총회, 칠레 외교부 대외무역추진국, 볼리비아 개
인 기업연맹 등 7개국간 협정에 조인하였다.

CET RA 임직원들은 해외파견 후 귀국시 타이뻬이, 타이쭝, 까오슝 등 지
역에서 '귀국시장보고회'를 개최하여 파견지역의 시장정보를 업체들과 의
견교환을 나누고 있으며, 업계의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수출금융지원

가. 무역확대기금

대만의 무역확대기금(貿易推廣基金)은 무역법 2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데 수출과 수입시 모두 수출입대금의 4.25/10,000을 강제 징수하여 국제무
역국내 무역확대자금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약 NT $ 500만의
기금이 조성되어 무역확대를 위한 프로젝트성 사업에 활용되고 있는데, 금
년중에는 대한시장개척활동에 많은 부분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수출입은행

대만 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수출입융자를 통해 업체들의 공장정비, 기계설
비확충, 기술서비스의 수출, 해외건설, 해외공장설립, 정밀기기의 수입, 외국
기술의 도입, 원.부자재의 도입 등 산업구조의 개선과 기술향상, 그리고 기
업들의 산업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97년 회계연도(96.7.1- 97.6.30)기준 융자금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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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 951억으로 그중 수입융자가 49.1%로 가장 높고, 중.장기 수출융자
27.7%, 해외투자 융자 10.2%, 신디케이트론 5.1%, 해외건설공정 참여융자
3.1%, 선박제조융자 2.7%, 고정이율비례융자 1.9%, 단기수출융자 0.2%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고정이율비례융자는 대만제품을 구매하는 외국업체를 지원하는 buyer' s
credit로서 외국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다. 대만의 수출
시장중 총 수출액의 1%이상을 점유하는 국가가 5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대만 수출입은행은 그중 동남아 국가를 위주로 하여 11개국, 36개 금융기
관에 대해 NT $ 75억을 대출해 주고 있는데, 동융자혜택을 받고 있는 대만
기업은 4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 수출입은행의 융자업무>
(단위: NT $1,000)

항 목
1996 1997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중.장기수출융자
중.장기수입융장
단기수출융자
선박제조융자
해외건설공정참여
해외투자융자
고정이율비례융자
신디케이트론

21,035,377
37,822,335

378,988
3,912,849
2,483,650
9,695,620
1,992,181
2,873,750

25.9
49.0

0.5
4.8
3.1

10.2
2.5
3.5

26,330,809
46,714,372

200,879
2,605,176
2,933,650
8,728,614
1,803,073
4,887,096

27.7
49.1

0.2
2.7
3.1

10.7
5.1
5.1

합 계 81,227,744 100.0 95,170,675 100.0
자료원: 대만 수출입은행 Annual Report 1997

다. 수출보증

대만 수출입은행의 보증업무는 국내기업의 해외건설공정 참여, 수출업체
의 공장정비 및 자본재 구입, 기계설비의 수입, 외국기술도입, 공업용 원.부
자재 수입 등에 한해 지원되고 있는데 97년 회계연도에 보증금액은 NT $
41억 6천만이며 그중 해외건설공정보증이 63.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입보증으로 25.5%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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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의 수출지원제도 <대만>

라. 수출보험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업체의 L/C, D/P, D/A, O/A 및 중.장기 할부 방식의
수출과 해외투자에 따른 손실발생에 대비한 것으로 97년 회계연도 기준 보
험액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NT $ 113억 5천만에 이르고 있다. 그중
D/A, D/P방식의 수출보험이 88억 5천만으로 전체보험액의 78%를 차지하
고 있으며, 중.장기연불수출보험이 6.7%, 중.장기수출융자 종합보험이 0.1%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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